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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관계될 수 있
으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특성에 
따라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른지 살펴보고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집단
별로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기질과 애착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이 어
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양상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
는 1, 2세 영아와 어머니,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아 
87명에 대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영아의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Hair 
Cortisol Concentration)를 측정하였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 
어머니 애착안정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어린이집 이용 특성을 조사하였
다. 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
정, 대응표본 t검정, Mann-Whitney 검정, 부분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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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미이용 영아에 비해 
높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질 하위영역 
중 의도적 통제는 1세 영아에 비해 2세 영아가 높았으며, 외향성은 여아
에 비해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안정성은 어린이집 이용여부
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교사 애착안정성은 남아보다 여
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교사 애착안정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 특성
과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산점도를 통해 개인차를 파악하였다. 어린이
집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 코티솔 수준이 매우 높은 영아가 관
찰되었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에 따라서는 생후 2년 이전부터 어린
이집을 이용한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른 영아들에 비해 특히 높은 
영아들이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누적 코
티솔 수준이 감소하는 일부 영아들이 관찰되었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영아의 기질 하위영
역 중 외향성과 부적관계, 어머니 애착안정성ž교사 애착안정성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영아의 기
질 하위영역 중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 애착안정
성과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는 외향성과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
에는 부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이
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대한 기질의 영향을 애착
안정성이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머리카락에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과 기질, 애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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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적 코티솔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영아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되며,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영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차별적 민감성 이론에 따른 HPA축의 
맥락 특정적 활성화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스트레스,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 영아기 보육경험, 기질, 애착
안정성, 차별적 민감성 이론
학  번 : 2013-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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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보육비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증하였다.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특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2005, 
2015)의 조사결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4년 20.1%에서 
2014년 65.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생애초기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발달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영유아가 다수의 또래와 함께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는 곳이라는 점
에서 어린이집은 특히 영아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여러 
명의 영유아에게 관심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개별 아
동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Goosens & van IJzendoorn, 
1990). 이러한 상황은 양육자의 민감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아에게 
특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아기에 어
머니와 비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이 영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영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에게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는 것이 밝혀졌다(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집 경험이 영유아의 생리적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유아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스트레스 지표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그나마도 하루동안의 
코티솔 변화량 등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 2012; Watamura et al., 2003 등). 특정시점을 정해 측정한 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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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 하루 변화량으로는 일상의 여러 조건 차이로 인한 영아의 스트레스
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에게 미친 
스트레스 양상을 장기간 누적된 결과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가정에서 양육한 영아의 스트레스 양상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아동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스트레스는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적응적인 신체 반응으로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
동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한
다(Russell, Koren, Rieder, & van Uum, 2012). 그러나 아동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건강한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다. 생리적 스트레스 조절을 담당하는 뇌하수체-시상
하부-부신피질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이하 HPA축)은  
감정, 기억과 관련된 편도체와 해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ichenbaum, Otto, & Cohen, 1992; Jacobson & Sapolsky, 1991; Nelson 
& Carver, 1998),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뇌
와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Sapolsky, 1996). 영아기는 생리적 스
트레스 체계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미치
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떠
한 요인이 영아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었는지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차별적 민감성 패러다임(Belsky, 1997; Ellis, Boyce, Belsk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11)에 따르면 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영아의 기질 특성에 따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Rothbart (1981)의 심리생물학적 기질 모형에 따르면 기
질은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질 차이는 심
리생물학적 체계의 반응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질은 생리적 스트
레스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기질과 코티솔 분비의 관계
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Gunnar, Brodersen, Krueger, & 
Rigatuso, 1996b; Nachmias, Gunnar, Mangelsdorf, Parritz, & Bu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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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가 발
달 맥락, 즉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지 못
한 한계가 있다. 김정민과 이순형(2014)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은 어린이
집과 가정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하위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다. 영아의 기질이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생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더욱이, 기질과 누적된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질과 누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
보며,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그 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Bowlby (1958)는 애착이 생애 초기 영아가 양육자에게 밀착되고자 하
는 강하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생후 9개월부터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시작하여 생후 3년까지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을 정교화 한다고 했다. 애
착이론의 관점에서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이유
는, 어린이집 등원시 영아가 반복적으로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의 분리 경험은 영아가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며 영아의 내적작동모델을 활성화시킨다. 이때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
스 체계가 활성화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의 생리적 반응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임을 밝힌바 있다
(Hertsgaard, Gunnar, Erickson, & Nachmias, 1995; Spangler & Schieche, 
1994, 1998). 그러나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에서는 안정애착 영아에게서도 
생리적으로 분명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Bernard & Dozier, 2010). 따라서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결
합이 반복되었을 때 영아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의 
스트레스 수준과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관계는 단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바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이 누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환경 
맥락인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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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와 분리된 환경에서는 대리양육자인 교사의 민감한 상호작용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와의 상호작용 패턴이 반복되면
서 영아는 교사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가 단일 
애착대상에게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Sagi, van IJzendoorn, Aviezer, Donnell, Koren‐
Karie, Joëls, & Harl, 1995). 뿐만 아니라 영아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사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hnert, 
Pinquart, & Lamb, 2006; Goosen & van IJzendoorn, 1990). 따라서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누적 스트
레스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교사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며, 누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함께 교사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누적 스트레스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유아의 생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타액을 채취하
여 스트레스 사건 전후 코티솔 분비를 비교함으로써 영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타액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코티솔 
분비 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개
인마다 코티솔 일일 분비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 코티솔 변
화의 원인이 연구목적으로 주어진 상황 때문인지 개인의 생리적 패턴 때
문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코티솔 분비가 짧은 시
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측정된 코티솔 값이 어떠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타액 측정 상황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측정된 값에 반영될 수도 있다. 셋째, 타액 코티솔은 단기간
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발달 맥락에서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순간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는 것이 스트레스 체계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한다(Chrousos & Kino, 2007). 이점에서 장기간 누적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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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타액 코티솔 분석은 장기간 누적된 스트
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타액 분석 방법의 한계와 누적 스
트레스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 연구들에서는 영유아의 머리카락 코
티솔 농도 측정을 통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 수
준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Vaghri, Guhn, Weinberg, 
Grunau, Yu, & Hertzman, 2013; Yamada, Stevens, de Silva, Gibbins, 
Beyene, Taddio, Newman, & Koren,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누적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카락에 누적된 코티솔 수준
을 분석하고자 한다.
Boyce와 Ellis (2005)의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은 영유아의 발달환경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즉, 가정에서와 어
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지닌 스트레스 반응성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적 민감성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기질이 환경에 
대한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때 스트
레스에 대한 HPA축의 활성화가 맥락 특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누적 코티솔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양상이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영아 기관보육의 사회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이 당사자인 영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영아의 기질, 애착안정성 등이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집단에 
따라 영아의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영아기 집단보육경험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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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영아기 생리적 스트레스의 개념과 발달, 생리적 스트레스
의 측정 방법, 생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
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문제와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영아기 생리적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스트레스는 항상성이 실
제로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것으로 느끼는 상태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
리적 반응은 스트레스 체계에 의해 조절된다. 스트레스원의 강도와 지속
성이 한계를 넘어서면, 이에 대한 보상반응으로 스트레스 체계가 활성화
된다(Chrousos, 2009).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스트레스 체계와 긴밀
하게 연결된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데, 말초신경계의 실행기로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이다.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해 활성화된 HPA축의 주요 산물
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므로, 기저수준 이상으로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은 동물과 인간에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Kirschbaum & Hellhammer, 1989). HPA축을 비롯하
여 여러 신경전달물질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조절기
는 실행ž인지체계, 불안ž분노와 보상체계, 성장, 생식-갑상선 축, 위장, 심
폐기, 신진대사, 면역체계에 작용한다. 스트레스 체계의 이상적인 기저활
동과 반응은 심리적 안녕감(well-being), 성공적인 수행능력, 적절한 사회
적 상호작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코티솔 분비는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체계의 과도하고 부
적절한 기저활동과 반응성은 전반적인 발달, 체성분의 성장에 손상을 입
힐 수 있으며, 행동적ž신체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도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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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티솔 수준은 해마 신경세포의 세포사(cell death)를 촉진하는 것으
로도 알려져 있다(McEwen, Gould, & Sakai, 1992). 특히 스트레스가 만성
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불안, 우울, 실행ž인지기능장애, 심폐기능이상, 
면역체계 장애, 신경손상 등 많은 신체적, 행동적, 신경정신병리학적 문
제를 초래할 수 있다(Cacioppo, 1994; Chrousos, 2009; Lupien & 
McEwen, 1997).
영아기는 생리적 스트레스 체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
기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체계의 발달
에는 태내기 환경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Eiden, Veira, & Granger, 2009; 
Karlén, Frostell, Theodorsson, Faresjö, & Ludvigsson, 2013)과 동시에 환
경적 요인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 스트레스 체계 발달의 결정적 시기
에 인간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며, 결정적 시기에 스트레스원의 존재
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Chrousos, 2009). 즉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성은 발달적으로 획득되는 표현형으로‘수로화(canalization)’된다
(Boyce & Ellis, 2005). 태어나자마자 10일간 어머니와 분리되는 스트레스 
자극을 받은 새끼 쥐는 HPA축의 지속 과활성화로 인해 비교군에 비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기능 이상이 발생
했다(Murgatroyd & Spengler, 2011). 인간 영아의 경우, 생후 1년간 스트
레스에 대한 반응성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때 적절
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코티솔 분비를 유지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Gunnar & Donzella, 2002). 아동기 심각한 스트레스가 
성인기 내분비계 기능 저하를 초래한 예로, 아동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이 성인기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인지함에
도 불구하고 코티솔 분비가 매우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Pierrehumbert, Torrisi, Glatz, Dimitrova, Heinrichs, & Halfon, 2009). 영
아기는 스트레스 체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만성적 스트레
스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아기에 생
리적 스트레스 체계의 과활성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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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리적 스트레스 체계의 발달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생리적 지표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이
다. 내분비계의 항상성 유지 기능을 위해 HPA축의 기저활동이 존재하며, 
따라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코티솔이 분비된다. HPA축의 기저
활동으로 인한 인간의 코티솔 분비는 <그림 Ⅱ-1>과 같이 이른 아침에 
가장 높았다가 자정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일일분비패턴
(circadian rhythm)을 가지며 절대적인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de 
Weerth, Zijl, & Buitelaar, 2003). 이것을 개인의 코티솔 분비 기저수준
(basal line)으로 상정한다. 출생시에는 이러한 분비패턴을 갖고 있지 않
아, 신생아기에는 12시간마다 한 번씩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패턴
을 나타낸다(Sippell, Becker, Versmold, Bidlingmaier, & Knorr, 1978).
<그림 Ⅱ-1> 성인의 코티솔 일일분비패턴
출처 : Salimetrics (2014). Cortisol ELISA Kit (Saliva) Testing Protocol.
일일분비패턴이 나타나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르나, 
대체로 생후 1년 이내에 일일분비패턴이 자리 잡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9 -
Price, Close와 Fielding (1983)은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미 성인과 비슷
한 일일분비패턴이 자리 잡는다고 보고하였다. Lewis와 Ramsay (1995)는 
2개월~6개월 사이에 코티솔을 분비하는 부신피질 기능에 변화가 있으며, 
월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분비와 기저분비수준이 낮아지고, 
성인의 코티솔 하루 분비 패턴과 같은 패턴이 6개월부터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 de Weerth, Zijl과 Buitelaar (2003)는 2개월부터 5개월까지 영
아들의 일일분비패턴을 관찰한 결과, 코티솔의 평균값은 2개월에 이미 
성인과 비슷한 일일분비패턴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개인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영아들의 코티솔 분비 패턴이 자리잡는 시기는 개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일분비패턴의 발달시점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일일분비패턴 발달시기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마다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Gunnar와 동료들에 따르면 신생아기에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 
코티솔 분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Gunnar, 1989). 이후 영아기와 유아기
를 거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점차 낮아져, 행동적으로는 스트
레스 반응을 보이더라도 코티솔 증가량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Gunnar & 
Donzella, 2002). 다른 학자들도 영아기에 이미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발
달하여, 생후 1년부터 약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솔 증가가 나타나
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연령 증가와 함께 반응성이 줄어든다고 보고하
고 있다(Gunnar et al., 1996b; Jansen, Beijers, Riksen-Walraven, & de 
Weerth, 2010; Spangler & Schieche, 1998). 그러나 실험상황이 아닌 어
린이집에서의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량은 영아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유
아기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하였다(Gunnar & Donzella, 2002; Watamura et al., 2003). 만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에서 오전-
오후 증가량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Badanes, Dmitrieva, & Watamura, 
2012). 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령이 높은 유아의 코티솔 증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Lundberg, Westermark, & Rasch, 199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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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른 코티솔 반응 특성이 영아의 다른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
구도 있다. 예방접종 상황을 스트레스로 상정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불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만 6개월에 측정한 것에 비해 15개월에 코티솔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unnar, Brodersen, Nachmias, Buss, & 
Rigatuso, 1996a).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대한 영아의 코
티솔 반응과 연령은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며, 연령 이외에 다른 요인
의 영향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아의 연령과 함께 다양한 
변인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달리 영유아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성차는 없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rlén et al., 2013; Palmer, Anand, Graff, 
Murphy, Qu, Völgyi, Rovnagi, Moore, Tran, & Tylavsky, 2013).
2. 생리적 스트레스의 측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생리적 스트레스
와 다를 수 있다.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행동적 스트레
스 반응과 조절 양상은 코티솔 반응과 조절 양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Talge, Donzella, & Gunnar, 2008). 또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과 아동의 코티솔 패턴이 일치하지 않으며(최윤경 외, 2012), 이외에
도 많은 연구들이 영아의 행동적 스트레스와 생리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고하였다(Cassidy, 1994; de Haan, Gunnar, Tout, Hart, & Stansbury, 
1998; Ursache, Blair, Granger, Stifter, & Voegtline, 2013). 이는 스트레
스 연구에서 질문지나 관찰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의 한계와 생리적 스트
레스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생리적 스트레스 연구의 방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코티솔 검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정교화되
면서, 사회심리분야에서 스트레스 지표로서 코티솔을 이용한 연구가 가
능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타액을 수집하여 코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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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분석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해 왔다. 타액 수집 과정은 
피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특별한 의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하다
(Kirschbaum & Hellhammer, 1989). 이에 따라 아동발달과 보육 분야에서
도 타액 코티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타액 코티솔 분석을 이용한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는 여러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영아의 하루 타액 코티솔 분비 패턴을 연구한 결과, 측
정 시각이나 식사 시각 등의 요인을 통제하여 살펴보더라도, 패턴 모양
의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de Weerth, Zijl, & Buitelaar, 2003). 따
라서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타액 코티솔 수준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측
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주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타액을 수집하더라
도, 같은 아동이 이틀간 나타낸 타액 코티솔 분비 패턴이 상이하여 해석
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최윤경 외, 2012).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코티솔 분비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코티솔 분비를 
기저수준으로 측정하는데, 이때 측정된 코티솔 수준이 기저분비를 나타
내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 통제하지 못한 다른 스트레스원으로 인한 결과
인지 알 수 없다(Lewis & Ramsay, 1995). 타액 코티솔은 스트레스원이 
발생할 때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분비되기 때문이다(Chrousos, 
Loriaux, & Gold, 1988). 한편, 코티솔의 일일분비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타액 코티솔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한 명의 참여자마다 여러 시점에서 타
액을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연구참여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중
도탈락률을 높이며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또한 타액 코티솔 농도는 특
정 시점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누적된 스
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Vaghri et al., 2013).
타액 코티솔 분석이 안고 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최근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HCC; Hair Cortisol Concentration)
분석이 각광받고 있다. 타액 코티솔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
는 반면, 머리카락 코티솔은 누적된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Russell et al., 2012; Vaghri et al., 2013).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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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개월 간 1cm가 자라기 때문에, 1cm의 머
리카락 안에는 과거 1개월 간 분비된 코티솔이 누적되어 있다(Wennig, 
2000). 여러 검체에서 코티솔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가 다른 검체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이 
검증되었다(Sauvé, Koren, Walsh, Tokmakejian, & van Uum, 2007).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혈청, 소변, 타액, 머리카락 코티솔, 질문지 등을 이용
한 측정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머리카락 코티솔이 아동의 ‘만성 스
트레스(chronic stess)’를 반영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Vanaelst, de 
Vriendt, Huybrechts, Rinaldi, & de Henauw, 2012). 머리카락 코티솔 농
도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첫째, 
일시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아닌 누적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
에서 스트레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머리카락 
수집은 특별한 수집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Vanaelst et al., 2012). 셋째, 
검체 수집 과정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Russell, Koren, 
Rieder, & van Uum, 2012). 넷째, 수집한 검체를 보관할 때 온도나 습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할 수 있다(Gao, Xie, Jin, Qiao, Wang, 
Chen, Deng, & Lu, 2010). 다섯째,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코티솔 분비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하루 동안의 분산이나 
일일간의 분산 등이 경감되어 반영된다. 따라서 타액 코티솔 분석에 비
해 개인의 HPA축 활동 경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밝혀짐에 따라,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가 초등
학교 입학 스트레스와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Groeneveld, Vermeer, 
Linting, Noppe, van Rossum, & van IJzendoorn, 2013). 그러나 심리사회
적 변수와 머리카락 코티솔의 관계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영유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주로 병리학적 측면에서 접근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영아의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자녀의 1, 3, 5, 8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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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코티솔 농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Karlén et al., 2013)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1세 영아의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Palmer et al., 2013)가 있다.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는 측정전
후 단시간 내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아의 일상 스트
레스 수준을 측정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또한 영아기 만성 스트레스의 
발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상적으로 누적되는 코티솔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티솔 호르몬 분석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조산아(preterm baby)인 경우 코티솔 분비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Scott & Watterberg, 1995). 세계보건기
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국제질병분류(ICD-10 veris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르면 재태기간이 37주 미만
인 경우를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
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진단받았거나(Thomson, Koren, Fraser, Rieder, 
Friedman, & van Uum, 2010) 신생아 집중치료실 경험이 있는 경우
(Yamada et al., 2007)에는 치료과정의 다양한 요인들이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글루코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한 경우(Gow, Koren, Rieder, & 
van Uum, 2011; Sauvé et al., 2007) 코티솔 분비가 증가한다. 셋째, 체질
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30 이상으로 비만인 경우 코티솔 분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Manenschijn, van 
Kruysbergen, de Jong, Koper, & van Rossum, 2011). 넷째, 펌 또는 염색
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에 포함된 코티솔이 씻겨내려가 코
티솔 농도가 낮게 측정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arlén et al., 2013).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을 통한 아동의 누적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펌 또는 염색을 한 
부분의 머리카락은 코티솔 농도가 다른 부분과 다르므로(Karlén, 
Ludvigsson, Frostell, Theodorsson, & Faresjö, 2011) 펌 또는 염색을 한 
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둘째, 머리카락이 자라난 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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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머리카락에 포함된 코티솔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Dettenborn, Tietze, Kirschbaum, & Stalder, 2012; Steudte, Stalder, 
Dettenborn, Klumbies, Foley, Beesdo-Baum, & Kirschbaum,  2011), 연구 
목적에 따라 두피에서 일정한 길이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
다.
3. 영아기 생리적 스트레스 관련 변인
1) 기질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기질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영아의 생리적 측면이 반영된 
기질을 정의한 Rothbart는 기질이 심리생물학적 개념이며, 반응성과 자
기조절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 정의하였다(Rothbart, 1981). 기질은 개인
의 체질적인 특성에 기반하고 비교적 지속성이 높은 성질을 지니며, 유
전과 성숙, 경험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Rothbart & Derryberry, 1981). 즉 
기질은 타고나는 특성만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기질의 모든 측면이 신
생아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생후 1년 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
게 발달하여 영아의 성격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Rothbart, 2012).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연령에 따
라서도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이 다르게 정의된다. 기질 연구는 뉴욕종단
연구(NYLS) 결과에서 나타난 9가지 기질 차원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Thomas, Chess, Birch, Hertzig, & Korn, 1963).1) 뉴욕종단연구에 참여한 
Thomas와 Chess (1977)는 아동의 기질을 ‘쉬운 기질’, ‘까다로운 기
질’, ‘느린 기질’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35%의 아동은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방식은 아동의 기질 연구에
서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Rothbart와 동료들은 
1) 1. 활동수준, 2. 리듬성, 3. 주의분산도, 4. 접근/철회, 5. 적응성, 6. 주의력과 끈기, 7.
반응 강도, 8. 반응 역치, 9. 정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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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기질을 구성하는 요
인을 제시하였다. Rothbart와 동료들은 18개월~36개월 영아의 기질을 구
성하는 하위영역을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부정적 정서
(negative affect)’, ‘외향성(surgency/extraversion)’으로 구분하여 영
아행동척도(ECBQ;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의도적 통제는 주의집중, 주의전
환, 안김, 억제통제, 저강도 즐거움을 포함하는 하위영역이며, 부정적 정
서는 짜증, 두려움, 좌절, 신체활성, 슬픔, 진정능력, 수줍음, 감각적 민감
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외향성은 활동수준, 고강도 즐거움, 충동성, 
사회성, 긍정적 기대를 포함하는 하위영역이다. 이러한 기질 특성은 영
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기질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정서조절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김정민과 이순형(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높으면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의도적 통제가 높으면 정서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질과 정서조절의 관계는 기질이 스
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활성화되는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는 기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되는 기질 특성은 부정적 정서이다. 특히 두려움 수준이 높은 
영아는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코티솔 증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Gunnar et al., 1996b; Nachmias et al., 1996). 이는 유아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Talge, Donzella, & Gunnar, 
2008).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높은 코티솔 기저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 전후 대부분의 유아들은 일일분비패
턴에 따라 코티솔 수준이 감소하는데, 부정적 정서가 높은 유아는 낮잠 
전후 코티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Watamura, Sebanc, & 
Gunnar, 2002). Kagan, Reznick과 Snidman (1987)의 연구에서는 두려움이 
높은 유아가 실험상황에서는 코티솔 증가가 크지 않으나, 가정에서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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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솔 기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끄러움(Kertes, 
2005), 분노와 좌절(Gunnar, 1990; Kertes, 2005)등의 부정적 정서가 아동
의 코티솔 증가와 관련된다. 부정적 정서가 높은 코티솔 수준과 관련되
는 것은 부정적 정서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이 영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능력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행동적인 억제나 철회행동이 나타나는 아동에서
도 스트레스 상황 전후 코티솔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Fortunato, Dribin, 
Granger, & Buss, 2008; Gunnar et al., 1996b; Nachmias et al., 1996). 이
는 억제적인 성향을 지닌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적으로는 부정
적인 측면을 억제하나, 생리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은 부족함을 의미
한다. Kagan 등(1987)의 연구에서는 억제 성향이 높은 유아가 가정에서 
코티솔 기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
은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 체계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행동상으로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서 아동의 정서적 타격이 간과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향성과 코티솔의 관계는 Goldsmith (1996)의 기질 하위영
역 중 하나인 ‘사회적 두려움’과 코티솔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
해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두려움은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더
디고 억제된 접근을 하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특성이므로(Goldsmith, 
1996), ECBQ의 하위영역인 외향성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두려움은 어린이집 등원 영아의 코티솔 오전-오후 증가
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Watamura et al., 2003). 이를 
통해 영아의 외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의 코티솔 수준과 부적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질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질의 성차
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외향성을 구성하는 활동성, 접근성, 긍정적 기분
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 영유아기에 성차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하위영역은 의도적 통제이며, Else-Quest 등(20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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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아동기까지도 의도적 통제 수준이 두드러지
게 높게 나타난다. Else-Quest 등(2006)의 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에서는 
성차가 비교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이 생리적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차가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 Dettling, 
Gunnar와  Donzella (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에서만 부끄러움과 오전-
오후 코티솔 증가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짧은 실험
상황에서 기질과 코티솔 분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기질을 
구성하는 전체 하위영역을 모두 측정하며, 실험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발
달맥락의 조건에 따라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기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애착안정성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애착은 영아가 친밀한 양육자에게 밀착되고자 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이다. 영아는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한다(Bowlby, 1958). 외부의 위험이 존재하면 애착시스템이 작동되어 
영아는 양육자에게 근접하고 위안을 얻고자 하며, 인간 영아는 특히 부
모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애착시스템의 기능이 매
우 중요하다(최은정, 2014).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은 영아의 내적작
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을 형성하며,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아
동이 자신과 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표상을 의미한다(Bowlby, 1969). 내적
작동모델은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나, 이후 양육자 이외의 사회
적 관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생애 초기 양육자에 대해 형성하는 내적
작동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최은정(2014)이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뇌 신경활성을 연구한 결과,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이 타인의 고
통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와 같은 결과가 아
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의 인물등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문제
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는 영아기에 불안정애착의 내적작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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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적응 문제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Bowlby의 애착이론을 구체화시킨 Ainsworth와 Bell (1970)은 애착행동
체계가 발달하면서 영아가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삼아 새로운 사물
이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아의 애착안정성은 위험을 
감지한 상황에서 자신이 안전기지로서 애착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
는 것과 관련된다. 양육자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면 영아는 애착대상과의 
분리에 강하게 저항한다. 따라서 Ainsworth는 애착대상과의 분리 상황에
서 나타나는 애착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애착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
았다. Ainsworth와 동료들은 영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하여 영아의 애착유형을 ‘안정애착(B)’, ‘불안정-
회피애착(A)’, ‘불안정-저항애착(C)’ 으로 구분하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후 Main과 Solomon (1990)은 이 3가지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영아집단을 ‘혼란애착(D)’ 유형으로 명명
하였다.
Ainsworth와 동료들이 고안한 낯선 상황 실험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애착 측정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2~18개월 영
아를 대상으로 고안된 실험이기 때문에 월령이 높은 영아나 유아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Waters & Deane, 1985). 또한 실험실 상황에서 진행되는 
낯선 상황 실험에서 일시적으로 관찰되는 영아의 행동은 자연 상태에서
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영아의 애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Pederson & Moran, 1996). Waters와 Deane (1985)는 Q-set 
방법을 이용한 영아의 애착안정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애착행동 
Q-set(ABQ; Attachment Behavior Q-set)는 영아를 장시간 관찰하여 자연
상태에서의 애착행동을 통해 애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애착안정성을 수
량화할 수 있어 분석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Bowlby (1973)는 안정애착 영아들이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에 더 잘 대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안정애착 영아와 불안정애착 영아의 
스트레스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
에서 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들과 불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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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rnard와 Dozier (2010)의 연구에서는 낯선 상황 실험과 놀이상황
에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코티솔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
고, 불안정애착인 영아들만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영아의 스트레스 체계 조절능력과 
관련된 우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chore, 2001). 불안정애
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불안정애착의 유형에 따라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불안정-혼란애착 영아들은 낯선 상황 실험에서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만(Spangler & Schieche, 1994, 1998), 불안정-
회피애착 영아들은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보고
되고 있다(Hertsgaard et al., 1995; Spangler & Schieche, 1998). Spangler
와 Schieche (1998)는 이러한 현상이 불안정-회피애착 영아들이 어머니와
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받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서
적 각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인 애착
유형 분류(A, B, C 유형)가 아닌 혼란애착유형 구분(D유형)에 따른 코티
솔 증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혼란애착으로 구분된 영아들은 코티솔 
증가 그래프가 평평하게 나타나는 ‘코티솔 저하증(hypocortisolism)’이 
나타나며, 혼란애착이자 동시에 전통적인 구분방식으로는 안정애착에 속
하는 영아들은 혼란애착이자 전통적 분류에 따라서도 불안정애착인 영아
들에 비해 코티솔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났다(Luijk, Saridjan, Tharner, 
van IJzendoorn, Bakerman-Kranenburg, Jaddoe, Hofman, Verhulst, & 
Tiemeier, 2010). 즉, 혼란애착은 아동이 애착관련 대처반응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Hertsgaard et al., 1995).
반면, 애착안정성 수준이 생리적 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들도 존재한다. van Bakel과 Riksens-Walraven (2004)의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은 낯선 상황 실험에서 영아의 코티솔 증가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이 안정애착 영아에게 스트
레스원으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안정애착 영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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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고 있다(Gunnar et al., 1996a; Nachmias et al., 1996; 
Spangler & Grossmann, 1993; Spangler & Schieche, 1998). 즉, 낯선 상황
에서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는 안정애착 영아도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 또는 기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실험 상황에서 안정애착 영아의 코티솔이 증가
하는 것은 영아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정상적으로 발달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Roque, Veríssimo, Oliveira와 Oliveira (2011)의 
연구에서는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코티솔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애착안정성이 낮은 영아는 두려
움 상황, 즐거움 상황 모두에서 코티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낮은 애착안정성을 형성하도록 한 과거의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HPA축의 활성화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HPA축의 기능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불안정애착 아동 중 특히 불안정
-회피애착 아동의 코티솔 분비 수준이 낮게 보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서 해석된다(Vaughn, Bost, & van IJzendoorn, 2008). 
Ainsworth가 영아의 애착유형을 분리 상황 실험을 통해 파악한 것은 
애착대상과의 비자발적인 분리가 영아에게 위험으로 인지되면 내적작동
모델을 활성화되어 애착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애착이론에서 애착대
상과의 분리는 영아에게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영
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애착안정성과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낯선 상황 실험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
착대상인 어머니와의 분리는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은 영아와 낮은 영아 
모두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짧은 분리 상황이 
포함된 실험에서 또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의 하루 동안의 코티솔 분
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애착안정성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
였다. 그러나 애착안정성과 장기간 누적된 코티솔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
는 부족하며, 특히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애착안정성에 따라 누적된 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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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수준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
용에 따라 어머니와의 분리가 매일 반복되었을 때, 영아의 누적되는 코
티솔 수준이 애착안정성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안정애착 영아들이 낯선 상황에서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안정애착 영아가 어머니와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Nachmias et al., 1996). 그러나 영아의 재결합 기대가 장시간 지속되는
지 알 수 없으며, 어머니와의 재결합 지연이 영아에게 기대위반으로 인
한 좌절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재결합에 대한 기대위반 경험은 
HPA축의 잠재적인 활성요인이다(Hennessy & Levine, 1979). 따라서 실험
상황에서와 달리 어머니와의 재결합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험이 반복되었
을 때 영아의 누적되는 코티솔 수준이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의 애
착안정성은 누적 코티솔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애
착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비슷
한 수준의 애착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어머니와 분리된 환경에서는, 대리양
육자인 교사에 대한 애착이 일상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애착안정성이 양육자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므로, 
교사의 민감한 상호작용이 영아의 코티솔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교사 애착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Lisonbee, Mize, Payne과 Granger (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유
아-교사관계 설문지 조사 결과, 유아와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가 스트레
스 상황에서 유아의 코티솔 반응수준을 예측하였다. 교사와 영아의 상호
작용 관찰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교사가 민감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경
우 영아의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Dettling, 
Parker, Lane, Sebanc, & Gunnar, 2000). 유아반의 CLASS 관찰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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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교사의 정서적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
량이 적었다(Hatfield, Hestenes, Kintner-Duffy, & O’Brien, 2013). 반면, 
교사가 응답한 유아-교사 관계 척도에서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의 어린이집에서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량이 늘어났다(Lisonbee et al., 
200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아동의 코
티솔 증가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
펴본 연구들 중에서는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 수준을 파악하여 코티솔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한 편으로 극히 드물었다. Badanes, 
Dmitrieva와 Watamura (2012)는 애착행동 Q-set을 통해 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교사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오전-오후로 갈수록 코티솔 분
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영아의 애착안정성 수준이 누적된 
코티솔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어머
니와 분리된 시간 동안 대리 양육자인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은 어머니 애
착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영아의 누적된 생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 이용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등원은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비자발적인 분리와 재
결합 지연을 반복해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
다.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에서 생후 6개월부터 행동적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며, 생후 3년째부터 점차 줄어든다(Gunnar, 1989). 이는 생
후 3년 이내에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어머니와의 분리상황에서 영아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지속되는 어머니와의 분리는 아
동의 해마가 스트레스 관련 손상에 취약하게 하며 학습이나 기억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Issa, Rowe, Gauthier, & Meaney, 1990; 
Sapolsky, 1996). 더불어 영아기에는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 
제한되어, 여러 명의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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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과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가정에서와 어린이집에서 측정된 오전-오후 코티솔 수준의 변화는 영
아와 유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유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측정된 
코티솔 기저수준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코티솔 수준이 더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 Gunnar, Tout, 
de Haan, Pierce, & Stansbury, 1997; Lundberg, Westermark, & Rasch, 
1993). 이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여기며 자신이 상
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Lundberg, Westermark, 
& Rasch, 1993). 또한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가 등원 시 코티솔 분
비를 스스로 낮은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의해 
코티솔 분비가 높아지더라도 베이스라인 수준 정도로만 상승하도록 스스
로 조절하는 것이다(Gunnar & Donzella, 2002). 
반면 영아들은 가정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코티솔 수준이 더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Ahnert 등(2004)의 연구에서는 12개월이 지난 영아
들의 어린이집 적응기, 분리기, 분리 5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코티솔 분
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함께 하는 적응기 첫날, 어머니와 
처음 분리되는 날 영아들의 코티솔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5개월 뒤
에는 다시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 
전에 가정에서 측정한 수준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Watamura 등(2003)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이 가정에
서는 오전-오후 코티솔 수준이 감소하는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대다수가 
오전-오후 코티솔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한 2세 영아의 코티솔 수준이 가정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de Haan et al., 1998). Gunnar와 Donzella 
(2002)는 걸음마기 영아에게는 어린이집 등원이 가벼운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Gunnar와 Donzella 
(2002)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어린이집에서의 오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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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코티솔 증가가 20개월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21개월에서 30개
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능력이 발달함
에 따라 코티솔 증가량이 점차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기
에 비해 영아기의 어린이집 이용이 아동을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영
아기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이용과 영아의 누적 코티솔의 관계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영아기라 하더라도 연령차를 고려하여 누적 
코티솔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연령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에
서 코티솔 분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여러 명의 또래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
는 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영아에게 큰 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된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에 크게 발달하며, 
복잡한 인지ž행동 기술을 요구하므로, 영아에게는 도적적인 과제일 수 
있다(Gunnar & Donzella, 2002).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에서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량이 높게 나타났
다(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 Watamura, Sebanc, & Gunnar, 
2002). 또한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부정적 정서와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
하는 능력이 낮은 유아의 코티솔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Tout, de Haan, Campbell, & Gunnar, 1998),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영아
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영아의 어린이집 시작 시기에 따라서는 코티솔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다(Ahnert et al., 2004).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생리적 스트레스와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와 관련
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아와 
유아 모두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박경자, 
최정윤, 권연희, 김지현, 2007; 최정윤, 2008). 최윤경 등(2012)의 연구에
- 25 -
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코티솔 수준이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일찍 하원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코티솔 일일분비
패턴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다른 연구들에서 어린이집에서 측정된 
오전, 오후 코티솔 수준이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후로 갈수
록 아동의 코티솔 분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을 통해 보육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측정한 연구가 없었다. 또한 타액 코티솔을 통해 측정하더라도 영아
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보육경험이 없는 영아와 비교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보육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를 살펴보고자 하며, 누적 코티솔 분석을 통해 영아의 스트레스를 살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관보육 경험이 없고 가정에서만 양육을 경험한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육경험과 영아의 스트
레스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4) 기질, 애착안정성, 보육경험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아동의 발달에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서, 아동의 생물심리학적인 특성인 기질과, 양육환경의 질을 반영하는 
애착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Belsky 등의 학자들은 기질의 차별적 
민감성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하여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였다(Ellis et al., 
2011). 차별적 민감성 패러다임과 같은 맥락에서, Boyce와 Ellis (2005)는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맥락 특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포
함하는 진화-발달 이론(evolutionary-developmental theory)을 정립하였
다. 즉, 발달환경에서 아동이 어떠한 유전적 특성과 기질 특성을 지니는
지에 따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가 아동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
발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발달환경은 어린이집이나 가정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이나 애착과 같은 정서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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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함한다(Boyce & Ellis, 2005). 따라서 영아가 가정에서 나타내
는 누적 코티솔 수준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내는 누적 코티솔 수준은 영아
의 생리적인 반응성을 반영하는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먼저 보육경험으로부터의 영향이 영아의 기질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tamura 등(2003)은 가정에서와 어
린이집에서 영아들의 코티솔 분비 양상이 다르며, 이때 기질에 따라 그 
양상이 조절되는 현상에 대해 HPA축이 맥락특정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와 가정에서의 코티솔 분비 차이
가 기질에 따라 조절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 Gunnar et al., 1997; Tout et al., 1998; 
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보육의 질에 따른 영유아
의 오전-오후 코티솔 변화도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Dettling et 
al., 2000).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이용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의해 조절됨을 보
고하고 있다. 어린이집 적응기부터 영아의 코티솔 수준을 분석한 Ahnert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애착 영아가 불안정애착 영아에 비해 어
린이집 등원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집 첫 등원과 어머니와의 분리 시, 애착안정성에 관계없이 영아의 코티
솔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나, 어린이집 등원 5개월 후에는 안정애착 
영아의 코티솔 수준이 불안정애착 영아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영아가 불안정애착 영아보다 분리기에 
분리저항 행동으로서 칭얼대기(fussing), 울기(crying) 수준이 더 높았으
며, 더 많이 울고 더 크게 운 영아의 코티솔 수준이 더 높았다. 낯선상
황 실험에서도, Q-set으로 측정한 애착안정성 수준과 코티솔 반응수준이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van Bakel & Riksen-Walraven, 2004). 
즉,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분리가 애착안정성 수
준이 높은 영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질에 따라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받을 때, 애착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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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를 조절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영아의 부정적인 기질
과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때, 
애착안정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
에서,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영아라도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에는 낯선상황 실험이나 예방접종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 증가
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었다(Gunnar et al., 1996a; 
Nachmias et al., 1996;  Schieche & Spangler, 2005). 그러나 어린이집에
서 영아가 보이는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기질과 애착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의 기질과 애착이 
상호작용 하며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차별적 민감성 이론에 따라 HPA축이 맥락 특정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기질과 애착안정성 간의 관
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김정민과 이순형(2014)의 연구에서
는, 유아의 가정에서의 정서조절 능력에는 기질의 세 하위영역인 외향
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조절 
능력에는 의도적 통제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발달 맥락인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어떠한 
기질요인이 누적된 생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애착안정성이 기질
의 영향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발달맥
락에 따른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를 누적 코티솔 수준을 통해 파악하
며, 맥락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영아를 생리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
게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8 -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성별, 연령에 따
른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기질이 영
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
보고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양상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가?
2. 용어의 정의
1) 누적 코티솔 수준
이 연구에서 누적 코티솔 수준은 영아의 머리카락 3cm에 누적된 코티
솔 호르몬의 농도를 의미한다. 머리카락 3cm에 누적된 코티솔 수준은 
최근 3개월간 누적된 영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한다(Wennig,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 누적 코티솔 수준은 최근 3개월간 누적된 영아의 생
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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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질
기질은 심리생물학적 개념으로서 영아의 반응성과 자기조절을 나타내
는 특성이다(Rothbart, 1981). 기질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으며 
발달하는 동시에 비교적 지속성이 높은 특성이다. 기질은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생물학적 개념으로서 영아의 기질을 정의한 
Rothbart와 동료들의 정의에 따라 영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기질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의도적 통제는 영아가 의도적으로 사물이나 활동에 주의를 집중
하고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는 고통이나 
낯선 상황에 대해 짜증과 두려움을 높게 나타내며 각성된 정서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정서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향성은 새롭고 강한 
자극을 선호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성
향을 의미한다.
3) 애착안정성
애착은 영아가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자에게 형성
한 강한 정서적 결속이다(Bowlby, 1958). 애착안정성은 영아가 양육자에
게 보이는 애착행동이 이상적인 안정애착 영아의 애착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이다(Waters & Deane, 1985). 이 연구에서 영아의 애착안정성은 어
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어머니 애
착안정성은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를 향해 보이는 애착행
동이 안정애착영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교사 애착안정성은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있을 때 교사를 향해 보
이는 애착행동이 안정애착 영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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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연구에 사용한 도구,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실시하였다(IRB No. 1509/001-008).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양육하는 1~2세 영아 46명과 어린이
집에 재원하는 1~2세 영아 41명으로 전체 영아 87명, 어머니 85명, 담임 
보육교사 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2)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 희망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
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일과운영 경험을 하는 영아들을 모집
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외의 양육환경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어머니가 양
육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최근 3개월간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혼합되어 측정
2) 영아와 어머니의 인원이 불일치하는 것은 연구에 참여한 영아 중 쌍둥이가 2쌍 있었
기 때문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교사의 인원이 불일치하는 것은 교사 한명이 2명
의 영아에 대해 응답한 경우가 4사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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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영아 중 어린이집 이용 기간
이 3개월인 경우는 누적 코티솔 수준에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셋째, 건강상태
와 약물복용으로 인한 코티솔 수준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중증질환을 진
단받았거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간 글루코
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한 경우를 제외하
였다. 넷째, 비만으로 인한 코티솔 수준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다섯째, 펌 또는 염색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일일분비패턴의 발달시기인 생후 6개월 이전부터 어린이집에 등원
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에 명시
하였고, 연구 참여를 확정하기 전에 연구자가 어머니에게 구두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총 87명 중 어린이
집 이용 영아가 41명(47.1%), 미이용 영아가 46명(52.9%)으로 비슷한 수
준이었다. 남아는 39명(44.8%), 여아는 48명(55.2%)이었다.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경우는 남아 18명(43.9%), 여아 23명(56.1%), 어린이집을 미이용하
는 경우는 남아는 21명(45.7%), 여아는 25명(54.3%)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의 성별이 고르게 표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성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03, 
p=.87). 전체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6개월이며 범위는 20개월~32개월이
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평균 월령은 26.6개월, 범위는 21~32
개월이었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영아의 평균 월령은 24.6개월, 범위
는 20~32개월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의 월령 분포가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월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9, p<.01).3) 어머니 학력
3) Watamura 등(2003)의 연구에서는 2개월에서 38개월 영아의 타액코티솔 분비를 측정
한 결과, 가정에서의 코티솔 분비는 월령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24~36개월 영아들이 비슷한 수준의 오전-오후 코티솔 증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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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린이집 이용(34.1%), 미이용 영아(52.2%) 모두에서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 또한 어린이집 이용(48.8%), 미
이용(56.5%) 모두에서 4년제 이상 대학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머
니의 취업상태는 전체적으로 미취업(55.2%)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어
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에 어머니가 미취업(76.1%)인 사례가 특히 많
았다. 경제수준은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중의 중(58.6)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미이
용인 경우 중의 중(67.4%)으로 응답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
연구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주당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32.99시간으로 1일 평균 6.6시간
가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11시간~45시간이
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은 평균 19.56개월이며 범위는 8개월~28개
월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은 평균 8.68개월이며 범위는 3개
월~20개월이다.
구분 평균 (범위)
주당 어린이집 이용 시간 (시간) 32.99 (11~45)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 (개월) 19.56 (8~28)
어린이집 이용 기간 (개월) 8.68 (3~20)
<표 Ⅳ-2>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 (N=41)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의 월





전체 41 (47.1) 46 (52.9) 87 (100)
성별
남아 18 (43.9) 21 (45.7) 39 (44.8)
여아 23 (56.1) 25 (54.3) 48 (55.2)
평균 월령(범위, 개월) 26.6 (21~32) 24.6 (20~32) 25.6 (20~32)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6 (14.6) 4 (8.7) 10 (11.5)
2,3년제 대학졸업 8 (19.5) 10 (21.7) 18 (20.7)
4년제 이상 대학졸업 14 (34.1) 24 (52.2) 38 (43.7)
대학원재학 이상 13 (31.7) 8 (17.4) 21 (24.1)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7 (17.1) 6 (13.0) 13 (14.9)
2,3년제 대학졸업 3 (7.3) 6 (13.0) 9 (10.3)
4년제 이상 대학졸업 20 (48.8) 26 (56.5) 46 (52.9)




미취업 13 (31.7) 35 (76.1) 48 (55.2)
육아휴직중 10 (24.4) 7 (15.2) 17 (19.5)
주40시간 이상 근무 9 (22.0) 0 (0.0) 9 (10.3)
주40시간 미만 근무 6 (14.6) 2 (4.3) 8 (9.2)
기타 3 (7.3) 2 (4.3) 5 (5.7)
경제
수준
상 0 (0.0) 0 (0.0) 0 (0.0)
중의 상 12 (29.3) 6 (13.0) 18 (20.7)
중의 중 20 (48.8) 31 (67.4) 51 (58.6)
중의 하 8 (19.5) 8 (17.4) 16 (18.4)
하 1 (2.4) 1 (2.2) 2 (2.3)
<표 Ⅳ-1>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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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37명의 특성은 <표 Ⅳ
-3>에 제시하였다. 교사의 학력은 4년제 이상 대학졸업인 경우(40.5%)와 
2, 3년제 대학졸업인 경우(37.8%)가 가장 많았다. 근무중인 어린이집의 
종류는 민간 시설 어린이집(43.2%)이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경력은 평균 
4년 5개월이며 범위는 3개월에서 12년 4개월이었다. 보육교사 경력 중 
영아반 경력은 평균 3년 4개월이며 범위는 3개월에서 10년으로, 총 보육
교사 경력과 영아반 보육교사 경력 모두 범위가 넓게 표집되었다. 
N (%)
학력
고등학교 졸업 6 (16.2)
2,3년제 대학졸업 14 (37.8)
4년제 이상 대학졸업 15 (40.5)
대학원재학 이상 2 (5.4)
근무 어린이집 종류
가정 어린이집 10 (27.0)
민간 시설 어린이집 16 (43.2)
국공립 어린이집 2 (5.4)
직장 어린이집 9 (24.3)
합계 37 (100)
<표 Ⅳ-3>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담임교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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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머리카락 코
티솔 분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영아의 기질과 일반적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안정성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1) 누적 코티솔 수준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이 영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수집은 연구자의 설명
에 따라 어머니가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머니가 요청하
고 영아가 수락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다. 머리카락 성장 
속도는 posterior vertex에서 가장 균일하다(Pragst & Balikova, 2006). 따
라서 영아의 posterior vertex에서 3~5군데에 나누어 머리카락을 수집하
였다. 머리카락 수집에는 끝이 둥근 스테인리스 가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머리카락은 잘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종이에 스카치테잎으
로 부착한 다음 종이봉투에 넣어 상온에 보관하였다. 머리카락에 포함된 
코티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씻겨 내려가 두피에서 가까운 3cm와 그 
다음 3cm의 머리카락에 포함된 코티솔 농도가 다르므로(Steudte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머리카락 수집시 최대한 두피에 가깝게 머리카락
을 자른 뒤, 두피에 가까운 3cm 만을 사용하였다. 머리카락 성장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1개월간 머리카락 약 1cm가 성장한다(Wennig, 2000). 
따라서 측정된 코티솔 수준은 지난 3개월 간 누적된 영아의 코티솔 분비 
수준을 의미한다.
일정한 길이로 자른 머리카락은 0.1m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저울에서 
무게를 측정하였다. 코티솔 분석을 위해 최소 10mg의 머리카락이 필요
하며(Sauvé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15.2mg~213.6mg 의 
머리카락이 수집되었다.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에 사용하는 
머리카락의 무게를 20mg으로 통일하였고, 20mg 미만으로 수집된 영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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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은 15mg으로 통일하여 실험 후 결과값을 보정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 분석은 본교 약학대학 석박통합과정생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Slominski, Rovnaghi, Anand와 
Phil (2015)을 따랐으며, 머리카락이 100mg 이상 수집된 영아 2명의 머리
카락을 이용하여 2번의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 절차를 일부 수정하
였다.4)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료 분석에 사용한 3개의 각 plate 내에서 발생한 오
차를 의미하는 intraassay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계산한 결과, 3개의 
plate 각각 3.15%, 3.36%, 4.80%으로 모두 10% 미만의 값을 보여 plate 
내 오차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late 간 오차가 적절한
지 살펴보기 위해 interassay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계산한 결과 
14.8%의 값을 나타냈으며, 15% 미만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측정된 누
적 코티솔 수준의 분포는 1, 3, 5, 8세 영아를 대상으로 머리카락 코티솔 
농도를 분석한 선행연구(Karlén etl al., 2013)에서와 비슷하게 정적 편포
를 보이며 극단치 간의 편차가 매우 큰 분포를 보였다. 총 98명의 영아 
중 극단이상치로 분류된 11명의 영아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5) 많은 영
아가 분석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이는 생리적 변수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영아들이 분
석에 포함되었을 경우 오히려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상값으
로 분류된 영아의 특성은 별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의 누적 코티
솔 분석 결과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전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
4) 3cm로 자른 머리카락을 의학용 가위로 균일하게 잘라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 튜브에 
옮겨 담았다. 머리카락에서 코티솔을 추출하기 위해 메탄올 1ml를 넣고, 15시간 동안 
52℃에서 200rpm으로 회전시켰다. 그 다음 코티솔이 추출된 상층액을 파이펫을 이용
해 새로운 튜브에 옮겨 담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증발시켰다. Slominski 등(2015)에서
는 4℃ 냉장고에서 자연적으로 증발하도록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증발 시간을 단
축하기 위해 Evaporator(엔바이오텍, NB-503CIR)에 튜브를 넣고 35℃에서 2500rpm으
로 회전하여 증발시켰다. 용액이 모두 마른 뒤 phosphate-buffered saline 용액을 넣
어 reconstitution한 뒤 Cortisol ELISA (Saliva) Kit(Alpco, 11-CORHU-E01-SLV)를 이용
하여 코티솔 농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위해 하나의 샘플 농도를 두 번씩 
측정하는 duplicat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값의 평균을 해당 영아의 누적 코티
솔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5) 누적 코티솔 값의 상자그림에서 바깥울타리 밖에 분포한 극단이상치를 제외하였다. 
바깥울타리의 기준은 (제3사분위수)+{(제3사분위수)-(제1사분위수)}*3 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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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43.16pg/mg이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4년제 이상 대학졸업인 
경우 가장 낮았고 대학원재학 이상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2, 3년제 대학졸업인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대학원재
학 이상인 경우가 어머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 취업상
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이 가
장 낮았으며, 어머니가 육아휴직중이거나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가한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의 하에 응답한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중의 상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N M SD
전체 87 443.16 371.3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10 429.73 180.16
2,3년제 대학 졸업 18 427.79 279.51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38 342.77 289.54
대학원 재학 이상 21 644.37 543.09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446.83 239.25
2,3년제 대학 졸업 9 401.07 284.14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46 438.61 406.95




미취업 48 409.98 373.88
육아휴직 중 17 494.64 472.85
주40시간 이상 근무 9 467.23 302.25
주40시간 미만 근무 8 505.03 274.61
기타 5 444.30 283.15
경제
수준
중의 상 18 544.44 394.52
중의 중 51 449.58 395.08
중의 하 16 317.78 238.48
하 2 370.85 328.79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행동척도(ECBQ very short form; 
Putnam, Jacobs, Gartstein, & Rothbart, 2010)를 사용하였다(부록 1 참
조). 이 척도는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
양육자 응답용 질문지로 제작되었다.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부정
적 정서(negative affect), 외향성(surgency/extraversion)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간소화된 영아행동척도는 세 하위영역별로 12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질의 하위영역과 속성을 <표 Ⅳ-5>에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Rothbart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CBQ 한국어 
버전 문항 중 간소화된 버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서 또는 의도적으로 사물
이나 활동에 주의를 집중하고 전환하








예측된 고통이나 낯선 상황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 수준이 높으며 각성된 







새롭고 강한 자극을 선호하며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고 신체적으
로 활발함
12
<표 Ⅳ-5> 기질의 하위영역별 속성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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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은 Likert형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아의 행동을 묘
사하는 문장을 읽고 지난 2주 간 영아가 그러한 행동을 보인 빈도를 고
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항상’7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영아가 해당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응답하며, 
점수화하지 않는다. 총점의 범위는 하위 영역별로 0점~84점이며, 응답한 
문항수로 나누어 0~7점 범위의 점수로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영역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표 Ⅳ-7>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 중 부
정적 정서를 중간 이하 수준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으며 의도적 통제와 
외향성은 중간 이상의 점수로 응답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 측정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의도적 통제와 
외향성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Putnam 등(2010)은 각 영역의 신뢰도(Cronbach’s )를 
.70~.72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가 의
도적 통제 .78, 부정적 정서 .75, 외향성 .7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N M SD
의도적 통제 87 5.09 .60
부정적 정서 87 3.06 .75
외향성 87 5.03 .75
<표 Ⅳ-6> 연구대상 영아의 기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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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착안정성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와 Deane (1985)이 개발한 애착행동 Q-set 3판(Attachment 
Behavior Q-set; Waters, 1987; Waters, 1995에서 인출)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험실이 아닌 가정에서 영아가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관
찰하여 영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Waters & Deane, 
1985), 낯선 상황 실험을 대체하여 영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임이 검증되었다(van IJzendoorn, Vereijken, Bakermans-Kranenburg, & 
Riksen-Walraven, 2004). 이 연구에서는 김영명(1997)이 번안하여 어머니
용과 교사용으로 수정한 문항을 원문과 비교하여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
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살 이하’를 ‘24개월 이전에’로 바꾸었고, ‘집안을 깨
끗하게 정돈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를 ‘주변을 깨끗하게 유
지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 로 바꾸었다.
어머니와 교사용 애착행동 Q-set는 영아의 애착행동을 묘사하는 90장
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어머니와 교사가 문항을 읽고 해당 영아
가 평소에 보이는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먼저 <상>, <중>, 
<하>에 각각 30장씩 카드를 나눈다. 그 다음 다시 카드를 읽고 <상> 내
에서 다시 상, 중, 하  10장씩 카드를 나눈다. <중>, <하> 또한 마찬가지
로 다시 분류한다. 분류결과, 90장의 카드가 10장씩 9개 수준으로 나열
된다. 영아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카드 10장에 9점을 부여하고, 순서
대로 점수를 부여하여 영아의 행동과 가장 불일치하는 카드 10장에 1점
을 부여한다. 따라서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및 교사 애착안정성 점
수는 직사각형 모양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분포
대로 카드를 나열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분포로 나열할 수 
있다(Waters, 1995).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고려
하여 최대한 10장씩 카드를 분류하되, 초과된 카드를 다른 위치로 옮기
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번호에 11장 이상의 카드를 배치하고 다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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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장 미만의 카드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
가 직접 애착행동 Q-set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애착행동 Q-set 실시에 
대한 설명서의 내용과 카드의 문항 수정 내용은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인이 검토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부록 2, 3 참조). 
애착행동 Q-set 수거 후 각 문항에 1점부터 9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준거점수와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해당 영아의 어머니 애
착안정성 또는 교사 애착안정성 점수로 사용한다. 점수는 –1에서 1점 사
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 영아에 맞게 개발된 12개월 영아용 국내 준거 점수(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어
머니 애착안정성, 교사 애착안정성 측정 결과는 <표 Ⅵ-7>에 제시하였
다. 전체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점수는 -.44 ~ .80 범위에 분포되었
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 점수는 -.24 ~ .65 범위에 분
포되어 어머니 애착안정성 점수에 비해 좁은 범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
났다. 
N M SD
어머니 애착안정성 87 .44 .23
교사  애착안정성 41 .24 .24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합성, 응답 소요시간 등을 알
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지와 애착행동 Q-set에 대한 예
비조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의 1세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5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과 인구사회적 질문 문
항이 포함된 어머니용 질문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질문지
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5~10분이었으며,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응답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
다. 질문지 응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없음’에 대한 
응답칸에 NA(does not apply)로 나타낸 표기를 ‘X’로 변경하였다. 어
머니와 아버지의 출생연도 문항을 삭제하였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구체
적인 액수로 응답하도록 했던 문항을 대신해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평
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측정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어머니 2명과 교사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교사 
각 1명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애착행동 Q-set 실시 방법을 설명하였다. 
애착행동 Q-set 실시 소요시간은 30~40분이었으며 질문지 응답에 비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머니 애착
행동 Q-set을 실시할 경우,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Q-set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애
착행동 Q-set 도구와 설명서를 미리 제공하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
간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또한 어린이
집 교사의 경우 연구대상자 모집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접촉하기 어렵
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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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와 교사의 수행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교
사용 애착행동 Q-set 설명서를 각각 제작하였다. 제작한 설명서는 육아 
경험이 있는 보육 전문가 1인이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다른 어머
니와 교사 각 1명에게 설명서를 읽고 애착행동 Q-set를 실시하도록 했으
며 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명서를 
읽고 어머니와 교사의 애착행동 Q-set 실시 소요시간은 직접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 30~40분으로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였다(Badanes, 
Dmitrieva, & Watamura, 2012).
2) 본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9월 15일
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
구개요와 참여조건을 명시한 모집문건을 온라인 육아정보 커뮤니티에 게
시하였다. 서울과 경상도 소재의 어린이집 2곳의 1세반 어머니에게도 모
집문건을 문서로 전달하였다. 온라인 육아정보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 참
여희망 의사를 밝힌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했다. 먼
저 어머니들에게 구두로 참여 조건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연구 참여의사도 확인하였다.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 측정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2명인 경우에는 영아와 조금 
더 친밀한 교사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참여의사가 확인되면 어머
니에게 연구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질문지, 애착행동 Q-set 설명서와 카
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때 교사용 설명서 및 동의서, 질문지, 애착
행동 Q-set 설명서와 카드를 어머니용 조사도구와 함께 발송하여 어머니
를 통해 교사에게 조사도구를 전달했다. 교사는 질문지 작성과 애착행동 
Q-set 실시 완료 후 양면테잎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봉투에 넣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어머니와 교사 모두 조사가 완료되면 연구자가 
가정 방문하여 영아의 머리카락 수집, 질문지와 애착행동 Q-set도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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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실시하였다. 가정 방문은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어
머니의 가정방문 희망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동학과 유아교육 전
공 대학원생 2명이 조사원으로 방문하였다. 때에 따라 어머니가 애착행
동 Q-set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었으므
로, 조사원이 애착행동 Q-set의 구성 및 문항의 내용, 수행방법 등을 숙
지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가 애착행동 Q-set 실시 과정에서 의문
점이 있을 때 연구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설명서에 
명시하였으며, 일부 교사가 실제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의문점을 해결
하고 애착행동 Q-set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자
가 직접 교사에게 애착행동 Q-set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서와 도구를 전
달하였고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조사도구를 전달하였다. 또한 어머니
의 동의하에 교실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영아에게 머리카락 
수집에 대해 설명하고 수락을 얻어 머리카락을 수집하였다.
총 98명의 영아와 96명의 어머니, 41명의 보육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
다. 98명의 참여 영아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한 영아와 그 어
머니가 소개하여 참여한 영아가 84명, 어린이집을 통해 참여한 경우가 
14명이었다. 연구자가 어머니와 개별 접촉이 가능했기 때문에 질문지에
서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나 애매한 문항은 어머니에게 다시 질문하여 정
확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전체 98명의 영아들 중 머리카락에서 추출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Mann-Whitney 
검정, 교차분석, 부분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
석에 앞서 기질 문항 중 역산처리가 필요한 문항을 역산하였으며, 문항
의 내적 합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계수 Cronbach’s 를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측정변수의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데이터 탐색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월령과 성
별이 고르게 표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누적 코티솔 수준, 기질, 애착안정성이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교사 애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할 때는 표본수가 적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이용 특성에 
따른 누적 코티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다음으
로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
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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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관
련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
질, 애착안정성이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
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라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이 어떠한지 살
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별로 영아의 기질과 애착안정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본 후,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
이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달맥락에 따라 영아의 누
적 코티솔 수준이 어떠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며 이에 대한 해
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 기질, 애착안정성 차이 (연구문제 1)
1)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 차이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누적 코티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과 같다. 평균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550.17pg/mg, 미이용 영아가 
347.78pg/mg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미이용 영아에 비해 평균 누적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2.56, p<.05). 이는 같은 영아의 타액 
코티솔을 가정에서 측정했을 때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측정했을 때 오전-
오후 코티솔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과 유사한 결과이다
(Ahnert et al., 2004; Watamura et al., 2003). 선행연구에서 특정시점에
서의 코티솔 분비 수준을 측정한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누적된 코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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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측정했음에도 여전히 영아의 코티솔 수준이 어린이집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가 미이용 유아에 비해 오전 
코티솔 수준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 Gunnar et al., 1997; Lundberg, Westermark, & Rasch, 1993)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과 아동의 스트레스의 관계가 
아동의 연령이 영아인지 유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
이다. 자조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사회적 유능성이 크게 발달하며 또래
와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는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즐거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신체, 언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며 보
육자의 돌봄을 크게 필요로 하는 영아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머리카락에서 측정한 누적 코티솔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arlén et al., 
2013; Palmer et al., 2013 등). 연령에 따라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코티솔 일일분비패턴이 생후 1
년 이내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Gunnar & Donzella, 2002) 이 연구에 참
여한 20~32개월의 영아들 간 누적 코티솔 수준의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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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t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 41 550.17 429.87
2.56*
미이용 46 347.78 282.09
성별
남아 39 392.49 346.31
-1.15
여아 48 484.32 389.26
연령
1세 30 453.02 408.76
.18
2세 57 437.97 353.82
전체 87 443.16 371.36
*p < .05
<표 V-1>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 차이
pg/mg
2)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기질 차이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2>에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집단에 따라 기질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
용 영아 집단의 기질이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외향성 
수준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M=5.21, SD=.67)가 여아
(M=4.88, SD=.79)에 비해 외향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t=2.04, p<.05). 선행연구에서는 외향성을 구성하는 특성 중 특히 활동수
준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으며, 접근성, 긍정적 정서의 점수도 여아
보다 남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Else-Quest et al., 
2006).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이 연구에서 남아의 외향성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성차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
으로 나타난 의도적 통제(Else-Quest et al., 2006)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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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남아라 할지라도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을 높
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성차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lse-Quest et al., 2006).
연령에 따라서는 2세 영아(M=5.21, SD=.56)가 1세 영아(M=4.88, SD=.62)
에 비해 의도적 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4, 
p<.05). 이는 의도적 통제가 측정하고 있는 주의집중, 주의전환 등의 특
성이 영아의 사회ž인지발달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이용 41 5.02 .69
-1.13
미이용 46 5.16 .52
성별
남아 39 4.98 .71
-1.56
여아 48 5.18 .48
연령
1세 30 4.88 .62
-2.44*
2세 57 5.21 .56




이용 41 3.15 .80
.99
미이용 46 2.99 .70
성별
남아 39 2.97 .76
-1.00
여아 48 3.13 .75
연령
1세 30 3.05 .77
-.11
2세 57 3.07 .75




이용 41 5.09 .76
.70
미이용 46 4.98 .74
성별
남아 39 5.21 .67
2.04*
여아 48 4.88 .79
연령
1세 30 5.11 .58
.73
2세 57 4.99 .83
전체 87 5.03 .75
*p < .05
<표 V-2>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기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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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애착안정성 차이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애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3>에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 
애착안정성 수준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것이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계가 없음을 나
타낸다.
성별에 따른 애착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은 여아(M=.33, SD=.21)가 남아(M=.12, SD=.2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2, p<.01). 이는 메타분석 결과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Ahnert, 
Pinquart, & Lamb, 2006). 이는 교사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성
별이 같은 여아와 더 민감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Ahnert, 
Pinquart, & Lamb, 2006).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을 비교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Ⅴ-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점수(M=.39, SD=.27)는 교사 애착안정성 
점수(M=.24, SD=.24)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05, p<.001). 이는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
구와는 차이가 있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그러나 메타분석
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가 교사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며(Ahnert, Pinquart, & Lamb, 
2006),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한 김영명(199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
가 제시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
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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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41 .39 .27
-1.67
미이용 46 .48 .17
성별
남아 39 .40 .26
-1.52
여아 48 .47 .20
연령
1세 30 .41 .05
-.67
2세 57 .45 .03




남아 18 .12 .23
-2.92**
여아 23 .33 .21
연령
1세 7 .21 .29
84.00
2세 34 .24 .24
전체 41 .24 .24
**p < .01










<표 V-4>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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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른 누
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을 대상으로(N=41)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특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유의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누적 코티솔 수준의 특성상 개인차가 매우 크며, 
(Gunnar, 1989), 누적 코티솔 수준과 어린이집 이용 특성 간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라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점도를 확
인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특성은 어린이집 이용 기간, 이용 시작월령, 이
용 시간으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른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Ⅴ-1>과 같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범위는 11~45시간이
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1주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의미한다. 
35시간까지는 이용 시간이 올라갈수록 누적 코티솔 수준이 급격히 상승
하는 일부 영아들이 있으며, 35시간 이상부터는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
후 코티솔 분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경자 등, 2007; 최정윤, 
2008)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며,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어린이집 이용 시
간과 코티솔 분비가 비선형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최윤경 등
(2012)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Ⅴ-2>와 같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의 범위는 8~28개
월이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과 누적 코티솔 수준 간 눈에 띄는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hnert et 
al., 2004). 그러나 생후 2년 이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경우, 누적 코티
솔 수준이 특히 높은 몇몇 영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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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관계에서의 애착행동조절체계가 
정교화되는 기간에 애착대상과 분리되는 것이 일부 영아의 생리적 스트
레스 반응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어린이집 이용 기간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Ⅴ-3>과 같다. 어린이집 이용 기간의 범위는 3~20개월이다. 어린
이집 이용 기간 7~8개월까지 누적 코티솔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영
아들이 존재하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어린
이집 이용 시작 이후 영아의 코티솔 분비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Ahnert et al., 2004)와 부분적으로 유사
한 결과이다. 즉, 영아들이 처음 어머니와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트
레스 반응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가장 적은 영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누적 코티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같은 시점에 모든 영아들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측
정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매우 짧은 영아들은 어린이집 최
초 이용 월령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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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
<그림 V-2>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
<그림 V-3> 어린이집 이용 기간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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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연구문제 3)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영아들에게 어린이집과 가정이 서로 다른 발달맥
락임을 의미하며, HPA축의 맥락특정적 활성화를 나타낸다. 맥락에 따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작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
에 주목하여(Boyce & Ellis, 2005), 이 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
이용 영아 집단을 나누어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질과 애착안정성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
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기질,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표 V-5>와 같다. 분석 결과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기질의 하위영역 중 외향성
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8, p<.05). 즉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외향성이 높을수록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낮다. 이
는 어린이집 맥락이 지니는 특성과 외향성의 의미를 통해 해석할 수 있
다.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며(Costa & McCrae, 1980), 긍정적 정
서는 친사회적 성향에 도움이 된다(Evans & Rothbart, 2007). 따라서 여
러 명의 영아와 교사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집 맥락에서 외향성은 
또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부정적 정서 경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아의 코티솔 분비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과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HPA축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기질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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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향성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누적 코티솔의 관
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외향성이 아닌 부정적 정서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이다(Talge, Donzella, 
& Gunnar, 2008; Watamura, Sebanc, & Gunnar, 2002). 이는 유아와 영
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서로 다른 경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이
다.
다음으로,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머니 애착안정성(r=.413, p<.01), 교사 
애착안정성(r=.318, p<.05)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안정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의 정서조절전
략을 발달하도록 하여 과다한 코티솔 분비를 억제하는 보호요인인 것으
로 밝혀진 선행연구(Bernard & Dozier,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상황에서 누적된 코티솔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실험상황에서 영아의 코티솔 분비를 측정한 선행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등원시 영아와 어머니의 분리가 반
복되었을 때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파악했다. 즉, 이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강하게 형성된 영아일수록 어린이집 등원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비자발적인 분리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취
약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리 상황에
서 어머니와 영아의 분리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며, 그 경험이 반복되었을 
때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파악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애착 수준이 높은 영아는 분리 상황에서 곧 어머니
와 재결합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데(Donovan & Leavitt, 1985), 어린이
집에서의 분리 상황에서는 수 시간 동안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위반 경험이 반복되면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가 경험하는 
생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애착안정성과 누적 코티솔의 관계가 부
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착안정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정적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 57 -
애착행동 Q-set를 사용해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을 측정하여 코티솔 
분비 수준과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van Bakel과 Riksens-Walraven 
(2004), Roque 등(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안정애착 
영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HPA축이 활성화되어 
코티솔 분비가 일어나며(Roque et al., 2011),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애
착안정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누적 코티
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애착안정성이 영유아의 코
티솔 오전-오후 증가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
이다(Badanes, Dmitrieva, & Watamura, 2012). 그러나 영아가 교사에 대
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생존기제로 볼 때, 애착을 형성한 교사에게 접
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영아일수록 교사가 다수의 영아를 돌보아야 하
는 상황적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
기질과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질 하위영역 중 의도적 통제
는 어머니 애착안정성(r=.679, p<.001), 교사 애착안정성(r=.472, p<.01)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 애착안정성(r=-.421, p<.01)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즉, 영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형성하며,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어
머니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의 기질과 어
머니 애착행동 Q-set 점수의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van IJzendoorn et al., 2004)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교
사 애착안정성보다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특히 기질과의 상관관계가 강하
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가 지시에 잘 따르거
나 주의집중 수준이 높고 낮은 강도의 즐거움을 선호하며 부정적 정서를 
덜 나타낼수록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사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기질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난 것
은, 영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비
해(Ellis et al., 2011) 보육교사는 영아의 기질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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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은 사
회적 두려움, 분노성향과 애착행동 Q-set 점수가 부적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van Bakel & Riksen-Walraven,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
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25, p<.01). 즉,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
한 애착안정성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한 
애착유형 분류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과 교사에 대한 애착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또한 이는 생애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영아의 내적작동모델이 어머니 


















1 　 　 　 　 　
의도적
통제 .203 1 　 　 　 　
부정적
정서 -.211 -.202 1 　 　 　
외향성 -.358* .047 .017 1 　 　
어머니 
애착안정성 .413** .679*** -.421** -.124 1 　
교사 
애착안정성 .318* .472** -.194 -.087 .497** 1
주. 통제변수 : 성별, 연령
*p < .05. **p < .01. ***p < .001
<표 V-5>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N=41)
2)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
계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V-6>와 같다. 분석 결과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행동은 부분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기질의 하위영역 중 부정적 
정서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76, p<.05). 즉,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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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누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정
적 정서에 감각적 민감성, 두려움, 진정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
한 특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생리적 반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이기 때
문이다. 부정적 정서와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의 정적인 관계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코티솔 분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Gunnar et al., 1996b),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코티솔 분비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Watamura, Sebanc, & Gunnar, 2002)와도 일치한다. 즉, 부정적 정서가 
높은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HPA축의 기저활동 수준이 
높거나, 일상적인 저강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티솔 분비가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질의 다른 하위영역인 의도
적 통제, 외향성은 누적 코티솔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질과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는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31, p<.001). 즉, 의도적 통제 수준
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애
착행동 Q-set이 포함하고 있는 애착-탐색 균형, 달래주는 데 대한 반응 
등의 애착행동이 영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정서를 의도적으로 조
절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의도
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고 충동적인 욕구를 조
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어머니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비해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애착
기제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적어 애착안정성이 누적 스트레스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
이집 이용 영아에 비해 누적 코티솔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가 전반
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비해 가정에서 양육
하는 영아의 경우 발달환경의 맥락이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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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도적
통제 -.068 1 　 　 　
부정적
정서 .376* -.487** 1 　 　
외향성 .076 .125 -.196 1 　
어머니 
애착안정성 .127 .531*** -.266 -.035 1
주. 통제변수 : 성별, 연령
*p < .05. **p < .01. ***p < .001
<표 V-6>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의 관계 (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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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
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연
구문제 4)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질과 애착안정성, 누적코티솔의 관계 양상이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영아의 특성인 
기질, 양육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애착안정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양상이 물리적 발달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누적 코티솔 수준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오차항의 독립성
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영아의 회귀모델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이 독립
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기질과 애착안정성은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모두 .8 미만인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
하므로, 각 독립변수의 VIF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
수의 통계량이 10 미만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미이
용 영아의 회귀모델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을 투입한 후, 2단계 모형에서 
기질 하위영역을 투입하여 설명력이 증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질이 누
적 코티솔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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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애착안정성을 투입하여 설명력이 증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
질의 설명력 이외에 애착안정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을 어느정도 설명하
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기질과 애착안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여,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이 조절하는지 살펴
보았다. 기질 하위영역 3가지, 애착안정성 2가지를 순서대로 한 가지씩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첫 번째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애착안정성, 교사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7>, <표 Ⅴ
-8>에 제시하였다. <표 Ⅴ-7>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
과, 의도적 통제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의도적 통제, 어머니 애착안정성을 투입한 
모형 3은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2.75, p<.05), 변수들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안정성을 투
입함으로써 설명력이 13% 증가했으며,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회귀계수만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53, p<.05). 이는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높
아질수록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8>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교사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9>, <표 Ⅴ-10>과 같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부정적 
정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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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모
두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1>, <표 Ⅴ-12>와 같다. <표 Ⅴ-1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과 외향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2는 회귀식
이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애착안정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회귀
식이 유의하였으며(F=4.10, p<.01), 설명력이 약 13% 증가하여 약 3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외향성의 회귀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β=-.31, p<.05), 외향성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
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
안정성의 회귀계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39, p<.05). 이는 어머니 애
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
한 모델 4는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3.45, p<.05) 설명력이 2% 증가하
여 약 3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β=-.21, p<.05)과 
어머니 애착안정성(β=.41, p<.05)의 회귀계수도 모델 3에서와 같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애착안
정성이 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2>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과 외향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와 외향성, 교사 
애착안정성을 모두 투입한 모델 3의 회귀식이 유의하였다(F=3.18, p<.05). 
교사 애착안정성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약 8% 증가하여 약 26%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영아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누적 코티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33, 
p<.05), 교사 애착안정성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과 연
령, 외향성을 통제했을 때 교사 애착안정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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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아의 외향성과 교사 애착안정성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한 모델 4는 회귀식이 유의하였고(F=2.72, p<.05) 설명력이 
약 2% 증가하여 약 2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34, p<.05) 교사 애착안정성과 상호작용항의 회귀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 애착안정성이 외향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어머니 애착안정성은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 애착안정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질 하위영역 중에서는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민과 이순형(2014)의 연
구에서 유아의 외향성이 가정에서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반된다. 즉,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외향성이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생리적 스트레스 수
준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은 애착안정성 수준이 기질과 코티솔 분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Gunnar et al., 1996a; Nachmias 
et al., 1996; Schieche & Spangler, 2005). 이는 이 연구에서 어린이집 이
용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결합 지연에 따라 애착
기제가 활성화 되고 어린이집 일과에서 기질 특성에 따라 생리적 스트레
스 반응이 일어날 때, 애착안정성은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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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36.05 .042 25.68 .03 2.66 .00
연령 -253.42 -.23 -337.98 -.30 -345.19 -.31 -365.61 -.32*
의도적 
통제(A)
141.24 .22 -99.94 -.16 -120.33 -.19
어머니 애착
안정성(B)
830.34 .53* 732.08 .47*
(A)×(B) -231.97 -.17
  (adj-  ) .06(.02) .10(.03) .23(.15) .25(.14)
   .04 .13 .02
F 1.30 1.41 2.75* 2.33
Durbin-Watson 1.763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p < .05
<표 V-7>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의도적 통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36.05 .42 -33.62 -.04 -56.43 -.07
연령 -253.42 -.225 -337.98 -.30 -300.27 -.27 -288.63 -.26
의도적 
통제(A)
141.24 .22 47.45 .08 -1.86 -.00
교사 애착
안정성(B)
543.34 .31 531.97 .30
(A)×(B) -482.78 -.19
  (adj-  ) .06(.02) .32(.03) .40(.07) .44(.08)
  .04 .06 .03
F 1.30 1.41 1.74 1.66
Durbin-Watson 1.63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표 V-8>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의도적 통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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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106.51 .12 10.24 .01 15.32 .02
연령 -253.42 -.225 -281.39 -.25 -376.38 -.33* -361.03 -.32*
부정적 
정서(A)
-109.97 -.21 -23.48 -.04 -19.30 -.04
어머니 애착
안정성(B)
640.76 .41* 691.80 .44*
(A)×(B) -104.61 -.07
  (adj-  ) .06(.02) .11(.03) .23(.14) .23(.12)
  .04 .12 .00
F 1.30 1.46 2.61 2.07
Durbin-Watson 1.73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p < .05
<표 V-9>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106.51 .12 -7.36 -.01 4.54 .01
연령 -253.42 -.225 -281.39 -.25 -292.57 -.26 -271.32 -.24
부정적 
정서(A)
-109.97 -.21 -80.87 -.15 -69.89 -.13
교사 애착
안정성(B)
547.54 .31 616.73 .347
(A)×(B) -340.72 -.15
  (adj-  ) .06(.02) .11(.03) .18(.09) .20(.09)
  .04 .08 .02
F 1.30 1.46 1.98 1.74
Durbin-Watson 1.73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표 V-10>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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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69.62 .08 -11.70 -.01 -2.95 -.00
연령 -253.42 -.225 -180.81 -.16 -301.37 -.27 -318.17 -.28
외향성(A) -198.85 -.33* -173.01 -.31* -180.82 -.21*
어머니 애착
안정성(B)
608.64 .39* 640.57 .41*
(A)×(B) -306.88 -.14
  (adj-  ) .06(.02) .18(.12) .31(.24) .33(.23)
  .12 .13 .02
F 1.30 2.78 4.10** 3.45*
Durbin-Watson 1.78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p < .05. **p <.01
<표 V-11>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97.88 .11 69.62 .08 -40.38 -.05 -10.18 -.01
연령 -253.42 -.225 -180.81 -.16 -204.57 -.18 -239.25 -.21
외향성(A) -198.85 -.33* -184.86 -.33* -188.34 -.34*
교사 애착
안정성(B)
549.50 .31 532.68 .30
(A)×(B) -286.03 -.15
  (adj-  ) .06(.02) .18(.12) .26(.18) .28(.18)
  .12 .08 .02
F 1.30 2.78 3.18* 2.72*
Durbin-Watson 1.85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p < .05
<표 V-12>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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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
착안정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Ⅴ-13>, <표 Ⅴ-14>, <표 Ⅴ
-15>에 제시하였다. <표 Ⅴ-13>과 <표 Ⅴ-15>에서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
와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애착안정성
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 <표 Ⅴ-14>를 보면, 통제변수와 부
정적 정서를 투입한 모형 2까지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애착
안정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2.79, p<.05), 
설명력이 약 5% 증가하여 약 2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의 회귀계수만이 유의하여(β=.44, 
p<.01),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누적 코티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와 코티솔 분비의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Gunnar, 1990; Kertes, 2005; Watamura, Sebanc, & Gunnar, 2002)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대한 부
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4는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2.45, p<.05) 설명력이 약 2% 증가하
여 약 23%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도 부정적 정서
의 회귀계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38, p<.05). 이는 어린이집을 이
용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조절하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마찬가지로, 애착
안정성이 코티솔 분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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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결과이다(Gunnar et al., 1996a; Nachmias et al., 1996; Schieche 
& Spangler, 2005).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회귀모형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회귀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 발달맥락이 더욱 다
양하여 이 연구에서의 변수들이 누적 코티솔 수준을 덜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79.34 .14 78.75 .14 70.27 .13 75.75 .14
연령 -26.26 -.05 -13.15 -.02 3.13 .01 -10.67 -.02
의도적 
통제(A)
-38.53 -.07 -106.71 -.20 -140.49 -.26
어머니 애착
안정성(B)
365.78 .23 524.18 .32
(A)×(B) 597.52 .20
  (adj-  ) .02(-.02) .03(-.04) .06(-.03) .10(-.02)
  .01 .04 .03
F .48 .38 .68 .84
Durbin-Watson 1.72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표 V-13>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의도적 통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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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79.34 .14 45.09 .08 31.14 .06 43.56 .08
연령 -26.26 -.05 -34.06 -.06 -42.86 -.08 -43.98 -.08
부정적 
정서(A)
151.02 .38* 177.20 .44** 153.03 .38*
어머니 애착
안정성(B)
393.55 .24 294.36 .18
(A)×(B) 373.83 .16
  (adj-  ) .02(-.02) .16(.10) .21(.14) .23(.14)
  .14 .05 .02
F .48 2.66 2.79* 2.45*
Durbin-Watson 1.66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p < .05. **p <.01
<표 V-14>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성별 79.34 .14 94.25 .17 90.88 .16 86.66 .16
연령 -26.26 -.05 -12.06 -.02 -15.17 -.03 -13.21 -.02
외향성(A) 31.83 .08 33.72 .09 22.36 .06
어머니 애착
안정성(B)
209.12 .13 219.22 .14
(A)×(B) 237.72 .09
  (adj-  ) .02(-.02) .03(-.04) .04(-.05) .05(-.07)
  .01 .02 .01
F .48 .39 .47 .43
Durbin-Watson 1.69
주. 더미화 한 변수: 영아의 성별 (남아=0, 여아=1), 연령 (1세=0, 2세=1)
<표 V-15>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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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보육비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 연구는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
이 영아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아기 어
린이집 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와 달
리 일시적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
해 누적 코티솔 수준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
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각각 어떠한 요인이 누적 코티솔 수준과 
관련되는지 파악하고,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
정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세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2세 영아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41명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46명, 어머니 85명, 어린이
집 담임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의 머리카락에서 코티솔 
농도를 측정하였고,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질문지 조
사를 실시하였다. 영아의 어머니,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교사 각각 애착행동 Q-set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Mann-Whitney 검정, 교차분석, 부분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질과 애착안정성 수준에서 성차와 연령차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영아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상관분석과 위계
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다. 영아는 애착대상인 어머니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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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는 것을 어려워하며, 어린이집 등원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원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정에서는 양
육자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고 놀잇감 등의 자원을 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어린이집에서는 놀잇감부터 교사의 보살핌에 이르는 인적ž물
적 자원을 또래와 나누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관심을 두고 또래 영아와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과 경쟁적인 환경 변화는 영아의 사회ž인지
적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영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영아기의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아에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가 누적될 경우, 생리적 스트레스 체계의 수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
은 신체적, 행동적, 신경정신병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Cacioppo, 
1994; Chrousos, 2009; Lupien & McEwen, 1997).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강도로 코티솔이 증가하는 것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극으로서 개인의 행동적, 인지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de Kloet, Oitzl, & Joëls, 1999). 어느 정도의 코티솔 증가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de Kloet, Oitzl, & Joëls, 1999). 그러나, 높은 머리카
락 코티솔 농도가 아동의 ‘만성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
서(Vanaelst et al., 2012),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에게 만성 스트레
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
준의 차이는 없다.
영아의 기질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다. 기질 하위영역 
중 의도적 통제는 2세 영아가 1세 영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이는 
아동의 인지적ž사회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의도적 통제가 발달하는 특
성을 지니기 때문이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기질의 하위
영역인 외향성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이는 남아의 활동
수준과 접근성, 긍정적 정서가 여아에 비해 높다는 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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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교사 
애착안정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 여아가 교사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교사 애착안정성에 비해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높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어머
니와의 관계가 영아에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특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개별 영아를 대상으로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특
성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개인차가 나타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
에 따라서는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누적 코티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
는 영아들이 존재한다. 이는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할 때 매우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영아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에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영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
간이 영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한지 고려하여, 가정양육과의 균형을 지향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에 따라서는 생후 2년 이전에 어린이집에 등
원한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이 다른 영아들에 비해 특히 높은 영아들이 
있다. 양육자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분리저항과 같은 애착행동을 가장 많
이 나타내는 시기가 생후 2년째임을 고려할 때(Gunnar, 1989), 어린이집 
등원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분리, 재결합 지연 등의 상황이 영아의 애착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누적 코티솔 수준이 감소하
는 일부 영아들이 있다. 영아에게 스트레스 자극을 반복해서 제시할 때, 
점차 스트레스 반응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Gunnar, 1989), 이는 
영아가 어린이집 등원을 반복하면서 점차 생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졌
을 때, 영아가 그 자극을 익숙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므로 생리적 스트레
- 75 -
스 반응이 점차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영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급격히 반응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가정양육 시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
며, 어린이집 등원 후 수개월간 영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생후 2년 이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성은 부분적인 관계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누적 
코티솔 수준은 기질 하위영역 중 외향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기질
적 외향성이 낯설거나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수준과 관련된다. 따라서 
가정에 비해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에 대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영아와 그렇지 않은 영아가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는 가정
에서 어머니가 직접 양육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이 새롭고 낯선 환경이
며 예측 불가능한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아 대상 선행연구와 
달리(Watamura, Sebanc, & Gunnar, 2002 등) 부정적 정서와 영아의 누
적 코티솔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영아와 유아에게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맥락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특정시
점에서의 코티솔 분비 수준이 아닌 일상적으로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분
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가 높은 영아가 일시
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누적되는 스트레스 수준에 외향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내향적인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향적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낯선 환경에서 교사와 여러 또래와 함께 생
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등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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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은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 
및 교사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영아의 애착안정성이 
낮은 코티솔 수준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과 생
리적 스트레스의 관계가 측정된 맥락이 선행연구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수분에서 한 시간 정도 어머니와 분리
되는 등 짧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의 코티솔 증가량를 살펴보았
기 때문에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들이 비교적 스트레스 반응을 잘 조절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분리가 장기적으로 반
복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동안 어머니와 분리되므로 분리시간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길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일수록 어머니
와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 위반으로 인해 크게 좌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이 누적되어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누적 코티솔 수준이 높
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은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
다. 이는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어린이집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대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
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누
적 코티솔 수준이 높은 것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아일수
록 여러 명의 또래와 교사의 관심을 나누어야 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교사 애착안정성
은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가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가 교사에게 근
접하여 위로를 추구하나, 교사의 관심을 또래와 나누어야 함으로 인해 
교사로부터 충분한 위안을 얻을 수 없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
능성을 나타낸다.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코티솔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들의 HPA축이 적절히 기능함을 의미하
는 것일 수 있다. 애착안정성이 낮은 영아는 두려움 상황, 즐거움 상황 
모두에서 HPA축이 억눌려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며 이것은 HPA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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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oque et al., 
2011). 그러나 HPA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영아의 발
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적응기제로서 일시적으로 코티솔
이 분비될지라도 그것이 누적되었을 때 누적 코티솔 수준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난 점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
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양육자
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과 기질, 애착안정
성의 관계를 살펴볼 때, 누적 코티솔 수준이 부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부정적 정서가 높은 영아의 
HPA축의 기저활동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작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HPA축이 자주, 강하게 활
성화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Watamura, Sebanc, & Gunnar, 2002 등).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
우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여 영아의 정서적 안
정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누적 코티솔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코티솔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사실이다. 즉, 어머니 애착
안정성은 영아의 누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이 연구에
서 측정한 코티솔 수준이 일상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해석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아에게 일정한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했
을 때 영아의 일시적인 코티솔 증가가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에게 특정
한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과
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즉, 가정에서만 생활해 
온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안전기지를 상실함으로써 코티솔이 분비되는 상황을 적
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면서, 어린이집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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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영아의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 모두 기질이 누적 코티솔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지 못한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
의 경우,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하위영역은 외
향성이며, 어머니 애착안정성도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모두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한다. 즉,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개인의 반응성과 조절능력을 반영하는 기질이 HPA축의 활성화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애착기제의 활성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관계 없이, 
영아가 내향적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
한 양육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기질 하위영역은 부정적 정서이며, 어머니 애착안정성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조절하지 못한다. 즉, 가정에서 지내는 영아
는 짜증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이 높은 수준의 코티
솔이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정적 정서가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자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 특성에 적
절히 반응하고 대처하여 영아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비해 미이용 영아의 
모델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경우 
이용 영아에 비해 발달맥락이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
과 어린이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기 어
린이집 이용은 영아를 생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며,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은 영아마다 차이가 있다. 그 개인차는 영아의 기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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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 즉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스트레스 조절능력이 영향을 받는
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이 가정에 있는 영아의 누적 
코티졸 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영아가 어
린이집 이용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달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기질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집 이용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
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
요가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의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영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외향성이 누적 코티솔 수
준에 대한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내향적인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
는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써 적응적 발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아와 
그렇지 않은 영아가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좀 더 신
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외향성이 높은 영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이 긍정적인 발달환경
일 수 있다. 반면, 낯설고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내향
적인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내향적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
고 영아가 천천히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내향적인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민감하고 개별적인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일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는 사실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도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양육자의 노력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즉, 영아가 어린이집 등원시 분리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또
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에게 밀착하려는 행동을 보일 경우, 영
아의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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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어머니 분리, 재결합에 대한 기대위반 등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영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수용
하고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영아가 어머니가 부재한 
환경에서 교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향성이나 애착안정성 등
의 사회적 변인 보다는 영아의 즉각적인 코티솔 분비와 직결되는 짜증, 
분노, 울음 등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 코티솔 수준과 관련되므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양육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영아와 어머니, 영아와 
교사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어머니와 교사의 응답에 의존해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 애착안정성과 교사 
애착안정성 수준에는 어머니와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
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고된 애착안정성이 실제 애착안정성
과는 다를 수 있다. 보다 면밀하게 양육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관찰 방법을 사용해 애착안정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37명이었으며 학력과 경력, 근무기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영아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육의 질에 따라 영아의 타액 코티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누적 코티솔 수준의 정상범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
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누적 코티솔 수준의 상대적인 비교만이 가능했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HPA축의 활성화 수준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Knutsson, Dahlgren, Marcus, Rosberg, Brönnegård, Stierna, & 
Albertsson-Wikland, 1997), 코티솔 분석 실험방법에 따라 코티솔 수준의 
범위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코티솔 수준의 정상 범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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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상대적 비교만이 가능하다(Slominski et al., 2015). 이 연구
에서 측정한 누적 코티솔 수준은 두피에서 가까운 6cm의 머리카락을 분
석한 Karlén 등 (2013)의 연구에서 만1세가 0.18~1667pg/mg, 만3세가 
0.87~983pg/mg의 범위로 측정된 것에 비해 높은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이는 코티솔 농도가 높은 첫 3cm를 분석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코티솔 
분석용 키트의 종류가 연구마다 다르고, 메탄올을 이용한 코티솔 추출 
반복 횟수가 다르며, 건조시킨 코티솔에 첨가하는 phosphate-buffered 
saline 용액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
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타액 코티솔의 방법론적 한계
를 고려하여, 새로운 스트레스 측정 지표로서 각광받고 있는 머리카락 
코티솔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아직까지 실험절차의 표준화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 연구자로서는 접근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영아의 머리카락 코티솔
을 통한 영아의 스트레스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시적 코티솔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는 장기간 누적된 코티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정서적 
안녕을 보다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었다.
셋째, 인간의 HPA축이 생후 2년째부터는 덜 활성화된다는 선행연구들
과 달리(Gunnar et al., 1996b; Lewis & Ramsay, 1995), 발달맥락에 따라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서 개인차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넷째,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이 영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취약성
을 증가시킴을 증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경우 어
린이집에서 HPA축이 특히 활성화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유아기가 되면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생
리적 스트레스의 조절 능력이 발달함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기에는 어린
이집 생활이 생리적 스트레스 체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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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음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영아의 생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변인이 서로 다름을 증명하였다. 즉, 영아의 HPA축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이 서로 다른 맥락이며, 생리적 스트레스 조절에 필요한 
요인이 서로 다르다. 즉, 영아의 기질과 양육환경,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차별적 민감성 이론의 관점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접
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영아의 기질이 누적 코티
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성이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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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부/모에게 매달렸
습니까?
2. 어떤 과제(예: 집짓기, 그림그리기, 옷 입기)를 완수하기가 힘들 때 아동은 얼
마나 자주 쉽게 짜증을 냈습니까?
3. 아동과 친숙한 아이가 당신의 집에 왔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그 아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4.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할 
것인지 매우 빨리 결정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까? 
5. 당신과 아동이 함께 하는 조용한 시간에 아동은 얼마나 자주 조용히 불러 주
는 노래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까?
6. 밖에서 노는 동안, 아동은 얼마나 자주 재미나 자극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가 있습니까?
7.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10분 이상 놀았
습니까?
8.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말이나 
질문에 대답하면서 동시에 놀이를 계속했습니까?
9. 좋아하는 어른이 방문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매우 흥분했
습니까?
10. 이야기책을 읽을 때와 같이 조용한 활동을 할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자신
의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만지작거렸습니까?
11. 실내에서 노는 동안, 아동은 얼마나 자주 거칠고 요란한 놀이를 했습니까?
12.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안아서 흔들어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몹시 벗어나
고 싶어 하는듯 보였습니까?
13. 새로운 활동을 접할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당장 참여했습니까?
14. 블록 쌓기와 같이 주의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할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비
교적 빨리 그 활동에 싫증을 냈습니까?
15.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당신이 아동을 부르면 즉
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16. 공공장소에서, 아동은 얼마나 자주 크고 시끄러운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자동차)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까?
17. 다른 아이들과 밖에서 놀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가장 활동적인 아동 중의 
한명으로 보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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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상 생활에서, 아동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옷  목뒤에 붙은 상표에 짜증을 
냈습니까?
19. “안돼” 라고 말 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금지한 행동을 멈췄습니까?
20. “안돼”라고 말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슬프게 울먹였습니까?
21. 신나는 활동이나 시간을 가진 후에, 아동은 얼마나 자주 기분이 쳐지거나 
낙담해 보였습니까?
22. 실내에서 노는 동안, 아동은 얼마나 자주 집안 전체를 뛰어다녔습니까?
23. 새로운 장난감을 받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생기면, 아동은 얼마나 자주 그
것을 갖게 되어서 매우 신나고 흥분했습니까?
24. 아동이 무엇을 원할 때 당신이 “안돼”라고 말하면, 아동은 얼마나 자주 
화를 내며 저항했습니까?
25. 아이스크림처럼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놓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아동은 얼
마나 자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까?
26. 안아서 아동을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미소지었습
니까?
27. 일상 생활에서, 아동은 얼마나 자주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경우, 소리를 거슬
려 했습니까?
28. 일상 생활에서, 아동은 얼마나 자주 저녁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편입니까?
29. 당신의 무릎에 앉아있는 동안,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몸에 자신을 밀
착했습니까?
30.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친한 어른이 당신의 집을 방문 했을 때, 아동은 얼마
나 자주 그 어른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했습니까?
31.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깨지기 쉬운 것을 조심스
럽게 다룰 수 있었습니까?
32.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
습니까?
33. 화가 나거나 속상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달래는 데도 불구하고 3분 
이상 울었습니까?
34. 화가 나거나 속상했을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쉽게 진정했습니까?
35. 당신이 바쁠 때,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습
니까?
36. 친한 어른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 아동은 얼마나 자주 다양한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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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애착행동 Q-set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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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애착행동 Q-set 
-어머니용 애착행동 Q-set-
1. 엄마가 요구하면,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엄마에게 나눠주거나 만져볼 수 
있게 한다.
   (반대: 거절한다.)
2. 놀다가 엄마에게 달려와, 가끔 분명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한다.
   (반대: 놀이 중 또는 놀이 후 엄마에게 돌아와서는 행복해 하거나 애정어린 표정을 
짓는다.)
3. 화가 나거나 다쳤을 때, 엄마 아닌 다른 어른이 위로해도 달래진다. 
   (반대: 엄마만이 아이를 달랠 수 있다.)
4. 장난감과 애완동물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룬다.
5. 사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
   (반대: 사람보다 사물에 더 관심이 있다.)
6. 엄마 곁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물건을 보면 칭얼거리거나 엄마를 끌고 
그 물건 쪽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반대: 칭얼거리지 않고 혼자서 그 물건을 가지러 간다.)
7. 엄마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쉽게 미소 짓고 웃는다.
   (반대: 누구보다도 엄마에게 더 두드러지게 미소 짓거나 웃는다.)
8. 울 때는 심하게 운다.
   (반대: 눈물을 흘리거나 훌쩍거리는 등 심하게 울지 않으며, 혹 심하게 울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9. 하루 중 대부분을 밝고 명랑하게 지낸다.
   (반대: 하루 중 심각하거나 슬프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0. 엄마가 낮잠을 재우거나 밤에 재우려고 할 때, 자주 울거나 싫다고 저항한다.
11. 엄마가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를 자주 꼭 껴안는다.
   (반대: 엄마가 먼저 안아주거나 안아달라고 하기 전에는 엄마를 안지 않는다.)
12. 처음에는 수줍어하거나 무서워했던 사람 또는 사물에 빨리 친숙해진다.
   (전혀 수줍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
13.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한 번 화가 나면 엄마가 간 후에도 계속해서 울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한다.
   (반대: 엄마가 떠나자마자 울음을 멈춘다. 엄마와 헤어져도 화를 내지 않으면 중간)
14.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엄마에게 그것을 가져오거나 방 저쪽에서 
엄마에게 그것을 보여준다.
   (반대: 새 놀이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거나 방해받지 않을 곳으로 간다.)
15. 엄마가 해보라고 하면 기꺼이 낯선 사람과 말을 하고,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16. 살아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 (예: 인형, 동물모형 등) 
   (반대: 공, 블록, 주전자, 냄비 등을 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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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낯선 어른에게 관심을 가졌다가도 그 사람이 자신을 귀찮게 하면 금방 관심이 
없어진다. 
18. 엄마가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제안하는 경우에도 엄마의 제안에 잘 따른다.
   (반대: 명령하기 전에는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19. 엄마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달라고 말하면 엄마 말에 따른다. (고의가 아니고 
장난으로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엄마 말에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 물건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가 그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20. 웬만큼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반대: 약간만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도 운다.)
21. 놀고 있을 때 엄마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엄마를 부른다. 엄마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한다. 엄마가 하던 일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하면 이를 주시한다.
   (엄마로부터 아이를 떨어져 놀게 한 적이 없거나 아이가 따로 놀 방이 없을 때는 
중간)
22. 인형, 애완동물, 아기에 대해 애정 어린 부모처럼 행동한다.
   (가지고 놀 인형, 애완동물, 어린 아기가 없거나, 가지고 놀지 않을 경우는 중간)
23. 엄마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거나 그들과 다정하게 있을 때 엄마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애쓴다.
   (반대: 엄마가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있도록 둔다. 질투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
24.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거나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면, 엄마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미안해하며, 부끄러워 한다.
   (반대: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황해 한다거나, 혹은 야단맞을까봐 
불안해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25.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는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치기 쉽다.
   (반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하거나 부른다. 아이를 찾기가 쉽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면 중간)
26. 엄마가 다른 양육자(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아빠,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면 
운다.
   (반대: 위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하고 있어도 울지 않는다.)
27. 엄마가 짓궂게 장난을 치면 웃는다.
   (반대: 엄마가 장난을 치면 화낸다. 놀이나 대화 도중에 아이에게 장난치지 않으면 
중간)
28. 엄마 무릎에서 쉬기를 좋아한다. 
   (반대: 마루나 가구 위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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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해도 못 듣는 것같이 보일 정도로 어떤 일에 몰두할 
때가 있다.
   (반대: 놀이에 깊이 몰두할 때라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하면 알아챈다.)
30.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곧잘 화를 낸다.
31. 자신이 엄마의 주 관심대상이 되길 원한다. 엄마가 바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방해한다.
   (반대: 자신이 엄마의 주 관심대상이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32. 엄마가 “안돼” 라고 야단치면 잘못된 행동을 그만둔다(적어도 그 순간 만큼은). 두 
번씩 이야기하게 하지 않는다.
33. 안아줄 때 때때로 내리고 싶다는 신호를 엄마에게 보낸 다음(또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준 후) 칭얼거리거나 곧 다시 안아주기를 원한다.
   (반대: 아이가 내리고자 하는 신호를 하여 내려놓으면 곧바로 잘 논다.)
34.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가는 것에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 앉아서 운다. 
엄마를 따라가지 않는다.
   (반대: 엄마가 나가는 것에 결코 화내거나 울지 않는다. 엄마와 떨어져도 속상해하지 
않으면 중간)
35. 엄마로부터 독립적이며,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놀고 싶을 때는 쉽게 엄마와 
떨어진다.
   (반대: 엄마와 함께, 또는 엄마 곁에서 놀기를 더 좋아한다.)
36. 엄마를 심리적 안전기지로 이용하여 주변을 탐색한다. 즉 놀기 위해 엄마에게서 
떨어졌다가, 돌아와 곁에 있거나 놀다가, 다시 놀기 위해 떨어진다.
   (반대: 부르기 전에는 항상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항상 엄마 곁에 있다.)
37. 상당히 활동적이다. 항상 돌아다닌다.조용한 놀이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한다.
38. 엄마에게 조르며 참을성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 주지 않으면 해줄 
때까지 계속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
39. 엄마와 떨어져서 놀 때나,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종종 진지하고 사무적인 
표정을 짓는다.
   (반대: 엄마와 떨어져 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 때, 종종 웃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40. 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분해해 보려고 애쓴다.
   (반대: 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처음 볼 때, 쳐다보는 시간이 대체로 짧다. 나중에 
다시 쳐다보기도 한다.)
41. 엄마의 말을 잘 따른다. (고의가 아니라, 장난이나 게임처럼 거절할 때는 불복종으로 
보지 않는다).
42.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알아챈다. 조용히 하거나 자신도 기분 상해한다.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물어본다.
   (반대: 엄마가 기분 상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놀거나,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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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엄마를 대한다.)
43. 엄마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엄마 곁에 더 가까이 머물거나, 엄마에게 자주 
되돌아온다.
   (반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44. 엄마가 안아주고 만져주기를 요구하며, 또 그것을 좋아한다.
   (반대: 이런 행동을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는다. 혹은 내려달라고 몸을 뒤척인다.)
45. 음악에 맞추어 춤추거나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반대: 음악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46.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뭔가에 발부리가 걸리거나 하지 않고도 잘 걷고 잘 뛴다.
   (반대: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루 중 어딘가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발부리에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
47. 엄마가 웃으면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 놀이 중에 큰 소리가 나거나 
격하게 흔들어 주어도 가만히 있고 재미있어 한다.
   (반대: 엄마가 그런 소리나 활동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어도 
무서워한다.)
48. 낯선 어른이 요구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쉽게 잡아보게 하거나 나누어 준다.
49.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달려온다.
   (반대: 나중에는 손님과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불안해 하거나 울면서 엄마에게로 
달려온다. 손님이 와도 전혀 엄마에게 달려오지 않으면 중간)
50. 집에 손님이 오시면, 나중에는 그 손님과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손님을 못본체 
하거나 피한다.
51. 손님과 놀 때, 그 사람에게 매달리며 기어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대: 손님과 놀 때 친밀한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손님과 놀지 않으면 중간)
52. 작은 물건을 다루거나 작은 물건을 한꺼번에 잡는 것이 어렵다.
   (반대: 작은 물건, 연필 등을 잘 다룬다.)
53. 엄마가 안아주면 팔로 엄마를 껴안거나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다.
   (반대: 엄마가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꼭 안기지는 않는다.)
54. 엄마는 단지 도와주려고 할뿐인데도, 마치 엄마가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다.
   (반대: 엄마가 직접 방해하지 않는 한, 엄마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인다.)
55. 엄마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서 엄마의 행동이나 행동방식을 많이 따라한다.
   (반대: 엄마의 행동을 눈에 띄게 따라하지 않는다.)
56. 어떤 활동이 어려워 보이면, 쭈뼛거리거나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반대: 자신은 어려운 과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 겁이 없다.
   (반대: 조심스럽거나 겁이 많은 편이다.)
58. 집에 찾아온 손님(성인)에게 별 관심이 없다. 자기가 하는 활동에 관심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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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처음엔 다소 부끄러워하지만 손님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다.)
59. 한가지 놀이가 끝나면 대체로 엄마에게 다시 오지 않고 다른 놀이나 놀이감을 
스스로 찾는다.
   (반대: 한가지 놀이가 끝나면 엄마에게 달려와 놀자고 하거나 엄마의 관심을 
구하거나 다른 놀이를 찾아달라고 한다.)
60. 엄마가 “괜찮다”, “다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면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조심하던 것에 다가가 그것을 가지고 논다.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
61. 엄마와 거칠게 논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서 엄마와 부딪히고 할퀴고 깨문다. 
(엄마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 수 있다.)
   (반대: 엄마를 다치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놀이를 한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지 않으면 
중간)
62. 행복한 기분일 때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유지된다.
   (반대: 행복한 기분이 수시로 바뀐다.)
63. 무엇이든지 스스로 시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길 원한다.
64. 엄마와 놀 때 엄마의 온 몸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대: 놀 때 엄마와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특별히 많이 원하지는 않는다.)
65. 자신이 하던 활동을 엄마가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면 쉽게 기분이 상한다. (엄마가 
하라고 하는 활동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66. 집에 오신 손님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그 손님을 쉽게 좋아한다. 새로운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다.
67. 집에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이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68. 대체로, 엄마보다 아이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
   (반대: 대체로, 아이보다 엄마가 더 적극적이다.)
69.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 엄마에게 도움을 자주 청한다. 도움을 청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면 중간)
70. 엄마가 나타나면 활짝 미소 지으며 엄마를 금새 반긴다.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엄마 안녕”이라고 말한다.)
   (반대: 엄마가 먼저 아이를 반기기 전까지는 엄마를 반기지 않는다.)
71. 놀란 후나 화가 난 후에 엄마 팔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고 곧 진정한다.
   (반대: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72. 손님이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웃거나 인정해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손님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73. 기분이 나쁠 때 들고 다니거나, 잘 때 잠자리에 가지고 가거나, 안고 다니는 특별한 
장난감이나 담요가 있다.
   (반대: 그런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애착을 보이지 않거나, 그런 물건이 없다. 
조심스럽거나 겁이 많은 편이다.)
74.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엄마가 당장 해주지 않으면, 마치 엄마가 앞으로도 그것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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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칭얼거리기, 화내기, 다른 활동을 찾으러 가기 등)
   (반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엄마가 곧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듯이 상당 기간 
기다린다.)
75. 집에서 엄마가 방 밖으로 나가면 속상해 하거나 운다. (엄마를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엄마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고서, 따라오기도 하지만 속상해 하지는 않는다.
76. 어른과 장난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른과 같이 놀기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장난감보다는 어른과 더 많이 논다.
77. 엄마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한다. (복종하든 하지 않든 간에)
   (반대: 때때로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늦다. 
이해하기에 너무 어리면 중간)
78. 부모나 조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안기기를 좋아한다.
79. 엄마에게 곧잘 화를 낸다.
   (반대: 엄마가 매우 방해가 되었거나, 아이가 매우 피곤한 경우가 아니면 엄마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80. 어떤 일이 위험스러워 보이거나 겁이 나면, 엄마의 얼굴표정을 살펴본 후 행동을 
결정한다.
   (반대: 엄마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81. 엄마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운다.
   (반대: 주로 진정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운다-피곤하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등)
82.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장난감이나 활동만으로 대부분의 놀이시간을 보낸다. 
83. 심심해지면, 엄마에게 와서 무엇을 할지 찾아달라고 한다.
   (반대: 할 일이 생각날 때까지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84.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
   (반대: 항상 자신에게, 그리고 바닥에 무엇인가 엎지르고 더럽힌다.)
85. 새로운 놀이나 장난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대: 친숙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다.)
86. 엄마가 자기를 따라해 주기를 원하고, 엄마가 스스로 자신을 따라해 주면 쳐다보고 
좋아한다.
87.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엄마가 웃거나 인정해 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엄마의 웃음, 인정에 의해 행동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88. 무엇엔가 마음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운다.
   (반대: 울 때는 엄마가 자기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엄마에게로 달려온다.)
89. 뭔가를 하고 놀 때, 얼굴표정이 진지하고 분명하다.
90. 엄마가 아주 먼 곳까지 움직이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따라와 주위에서 놀이를 
계속한다.
   (엄마가 아이를 혼자서 멀리 떼어놓지 않으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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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애착행동 Q-set-
1. 교사가 요구하면,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엄마에게 나눠주거나 만져볼 수 
있게 한다.
   (반대: 거절한다.)
2. 놀다가 교사에게로 돌아와, 가끔 분명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한다.
   (반대: 놀이 중 또는 놀이 후 교사에게 돌아와서는 행복해 하거나 애정어린 표정을 
짓는다.)
3. 화가 나거나 다쳤을 때, 교사 아닌 다른 어른이 위로해도 달래진다.
   (반대: 교사만이 아이를 달랠 수 있다.)
4. 장난감과 애완동물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룬다.
5. 사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
   (반대: 사람보다 사물에 더 관심이 있다.)
6. 교사 곁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물건을 보면, 칭얼거리거나 교사를 끌고 
그 물건쪽으로 데려가곤 한다.
   (반대: 칭얼거리지 않고 혼자서 그 물건을 가지러 간다.)
7. 교사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쉽게 미소 짓고 웃는다.
   (반대: 누구보다도 교사에게 더 두드러지게 미소 짓거나 웃는다.)
8. 울 때는 심하게 운다.
   (반대: 눈물을 흘리거나 훌쩍거리는 등 심하게 울지 않으며, 혹 심하게 울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9. 하루 중 대부분을 밝고 명랑하게 지낸다.
   (반대: 하루 중 심각하거나 슬프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0. 교사가 낮잠을 재우려고 할 때, 자주 울거나 싫다고 저항한다.
11. 교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사를 자주 꼭 껴안는다.
   (반대: 교사가 먼저 안아주거나 안아달라고 하기 전에는 교사를 안지 않는다.)
12. 처음에는 수줍어하거나 무서워했던 사람 또는 사물에 빨리 친숙해진다.
   (전혀 수줍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
13. 교사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한 번 화가 나면 교사가 간 후에도 계속해서 울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한다.
   (반대: 교사가 떠나자마자 울음을 멈춘다. 교사와 헤어져도 화를 내지 않으면 중간)
14.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교사에게 그것을 가져오거나 멀리에서 
교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
   (반대: 새 놀이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거나 방해받지 않을 곳으로 간다.)
15. 교사가 해보라고 하면 기꺼이 낯선 사람과 말을 하고,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16. 살아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 (예: 인형, 동물모형 등)
   (반대: 공, 블록, 주전자, 냄비 등을 더 좋아한다.)
17. 낯선 어른에게 관심을 가졌다가도 그 사람이 자신을 귀찮게 하면 금방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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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다.
18. 교사가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제안하는 경우에도 교사의 제안에 잘 따른다.
   (반대: 명령하기 전에는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19. 교사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달라고 말하면 교사 말에 따른다. (고의가 아니고 
장난으로 말을 안 듣는 경우는 교사 말에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 물건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교사가 그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20. 웬만큼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반대: 약간만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도 운다.)
21. 놀고 있을 때 교사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교사를 부른다. 교사가 이 쪽에서 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한다. 교사가 하던 일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하면 이를 
주시한다.
   (교사로부터 아이를 떨어져 놀게 한 적이 없거나 아이가 따로 놀 방이 없을 때는 
중간)
22. 인형, 애완동물, 아기에 대해 애정 어린 부모처럼 행동한다.
   (가지고 놀 인형, 애완동물, 어린 아기가 없거나, 가지고 놀지 않을 경우는 중간)
23. 교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거나 그들과 다정하게 있을 때 교사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애쓴다.
   (반대: 교사가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있도록 둔다. 질투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
24. 교사가 단호하게 말하거나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면, 교사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미안해하며, 부끄러워 한다.
   (반대: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황해 한다거나, 혹은 야단맞을까봐 
불안해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25.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고 있을 때, 교사는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치기 쉽다.
   (반대: 교사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하거나 부른다. 아이를 찾기가 쉽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면 중간)
26. 교사가 다른 양육자(다른 교사, 실습/보조교사 등)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면 운다.
   (반대: 위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하고 있어도 울지 않는다.)
27. 교사가 짓궂게 장난을 치면 웃는다.
   (반대: 교사가 장난을 치면 화낸다. 놀이나 대화 도중에 아이에게 장난치지 않으면 
중간)
28. 교사 무릎에서 쉬기를 좋아한다.
   (반대: 마루나 가구 위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중간)
29. 때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해도 못 듣는 것같이 보일 정도로 어떤 일에 몰두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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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놀이에 깊이 몰두할 때라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하면 알아챈다.
30.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곧잘 화를 낸다.
31. 자신이 교사의 주 관심대상이 되길 원한다. 교사가 바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방해한다.
   (반대: 자신이 교사의 주 관심대상이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32. 교사가 “안돼” 라고 야단치면 잘못된 행동을 그만둔다(적어도 그 순간 만큼은). 두 
번씩 이야기하게 하지 않는다.
33. 안아줄 때 때때로 내리고 싶다는 신호를 교사에게 보낸 다음(또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준 후) 칭얼거리거나 곧 다시 안아주기를 원한다.
   (반대: 아이가 내리고자 하는 신호를 하여 내려놓으면 곧바로 잘 논다.)
34. 교사가 자기를 두고 가는 것에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 앉아서 운다. 
교사를 따라가지 않는다.
   (반대: 교사가 나가는 것에 결코 화내거나 울지 않는다. 교사와 떨어져도 속상해하지 
않으면 중간)
35. 교사로부터 독립적이며,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놀고 싶을 때는 쉽게 교사와 
떨어진다.
   (반대: 교사와 함께, 또는 교사 곁에서 놀기를 더 좋아한다.)
36. 교사를 심리적 안전기지로 이용하여 주변을 탐색한다. 즉 놀기 위해 교사에게서 
떨어졌다가, 돌아와 곁에 있거나 놀다가, 다시 놀기 위해 떨어진다.
   (반대: 부르기 전에는 항상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항상 교사 곁에 있다.)
37. 상당히 활동적이다. 항상 돌아다닌다. 조용한 놀이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한다.
38. 교사에게 조르며 참을성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 주지 않으면 해줄 
때까지 계속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
39. 교사와 떨어져서 놀 때나,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종종 진지하고 사무적인 
표정을 짓는다.
   (반대: 교사와 떨어져 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 때, 종종 웃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40. 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분해해 보려고 애쓴다.
   (반대: 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처음 볼 때, 쳐다보는 시간이 대체로 짧다. 나중에 
다시 쳐다보기도 한다.)
41. 교사의 말을 잘 따른다. (고의가 아니라, 장난이나 게임처럼 거절할 때는 불복종으로 
보지 않는다).
42. 교사가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챈다. 조용히 하거나 자신도 기분 상해한다. 교사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물어본다.
   (반대: 교사가 기분 상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놀거나, 교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사를 대한다.)
43. 교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사 곁에 더 가까이 머물거나, 교사에게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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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다.
   (반대: 교사가 어디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44. 교사가 안아주고 만져주기를 요구하며, 또 그것을 좋아한다.
   (반대: 이런 행동을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는다. 혹은 내려달라고 몸을 뒤척인다.)
45. 음악에 맞추어 춤추거나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반대: 음악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46.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뭔가에 발부리가 걸리거나 하지 않고도 잘 걷고 잘 뛴다.
   (반대: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루 중 어딘가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발부리에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
47. 교사가 웃으면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 놀이 중에 큰 소리가 나거나 
격하게 흔들어 주어도 가만히 있고 재미있어 한다.
   (반대:  교사가 그런 소리나 활동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어도 
무서워한다.)
48. 낯선 어른이 요구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쉽게 잡아보게 하거나 나누어 준다.
49. 낯선 사람이 보육시설을 방문하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교사에게 달려온다.
   (반대: 나중에는 방문객과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불안해 하거나 울면서 교사에게로 
달려온다. 손님이 와도 전혀 교사에게 달려오지 않으면 중간)
50. 보육실에 방문객(보조교사 등)이 오시면, 나중에는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방문객을 
못본체 하거나 피한다.
51. 방문객과 놀 때, 그 사람에게 매달리며 기어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대: 방문객 놀 때 친밀한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방문객과 놀지 않으면 중간)
52. 작은 물건을 다루거나 작은 물건을 한꺼번에 잡는 것이 어렵다.
   (반대: 작은 물건, 연필 등을 잘 다룬다.)
53. 교사가 안아주면 팔로 교사를 껴안거나 교사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다.
   (반대: 교시가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꼭 안기지는 않는다.)
54. 교사는 단지 도와주려고 할뿐인데도, 마치 교사가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다.
   (반대: 교사가 직접 방해하지 않는 한, 교사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인다.)
55. 교사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서 교사의 행동이나 행동방식을 많이 따라한다.
   (반대: 교사의 행동을 눈에 띄게 따라하지 않는다.)
56. 어떤 활동이 어려워 보이면, 쭈뼛거리거나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반대: 자신은 어려운 과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 겁이 없다.
   (반대: 조심스럽거나 겁이 많은 편이다.)
58. 보육실에 찾아온 방문객에게 별 관심이 없다. 자기가 하는 활동에 관심이 더 많다.
   (반대: 처음엔 다소 부끄러워하지만 방무객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다.)
59. 한가지 놀이가 끝나면 대체로 교사에게 다시 오지 않고 다른 놀이나 놀이감을 
- 110 -
스스로 찾는다.
   (반대: 한가지 놀이가 끝나면 교사에게 달려와 놀자고 하거나 교사의 관심을 
구하거나 다른 놀이를 찾아달라고 한다.)
60. 교사가 “괜찮다”, “다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면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조심하던 것에 다가가 그것을 가지고 논다.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
61. 교사와 거칠게 논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서 교사와 부딪히고 할퀴고 깨문다. 
(교사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 수 있다.)
   (반대: 교사를 다치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놀이를 한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지 않으면 
중간)
62. 행복한 기분일 때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유지된다.
   (반대: 행복한 기분이 수시로 바뀐다.)
63. 무엇이든지 스스로 시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길 원한다.
64. 교사와 놀 때 교사의 온 몸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대: 놀 때 교사와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특별히 많이 원하지는 않는다.)
65. 자신이 하던 활동을 교사가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면 쉽게 기분이 상한다. (교사가 
하라고 하는 활동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66. 보육실에 오신 손님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그 손님을 쉽게 좋아한다.
   (반대: 새로운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다.)
67. 보육실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이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68. 대체로, 교사보다 아이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
   (반대: 대체로, 아이보다 교사가 더 적극적이다.)
69.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 교사에게 도움을 자주 청한다. 도움을 청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면 중간)
70. 교사가 나타나면 활짝 미소 지으며 교사를 금새 반긴다.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선생님 안녕”이라고 말한다.)
   (반대: 교사가 먼저 아이를 반기기 전까지는 교사를 반기지 않는다.)
71. 놀란 후나 화가 난 후에 교사 팔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고 곧 진정한다.
   (반대: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72. 손님이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웃거나 인정해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손님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73. 기분이 나쁠 때 들고 다니거나, 잘 때 잠자리에 가지고 가거나, 안고 다니는 특별한 
장난감이나 담요가 있다.
   (반대: 그런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애착을 보이지 않거나, 그런 물건이 없다. 
조심스럽거나 겁이 많은 편이다.)
74.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사가 당장 해주지 않으면, 마치 교사가 앞으로도 그것을 절대 
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칭얼거리기, 화내기, 다른 활동을 찾으러 가기 등)
   (반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사가 곧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듯이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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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린다.)
75. 교사가 보육실 밖으로 나가면 속상해 하거나 운다. (교사를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반대: 교사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고서, 따라오기도 하지만 속상해 하지는 않는다.)
76. 어른과 장난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른과 같이 놀기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반대: 장난감보다는 어른과 더 많이 논다.)
77. 교사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한다.(복종하든 하지 않든 간에)
   (반대: 때때로 교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늦다. 
이해하기에 너무 어리면 중간)
78.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안기기를 좋아한다.
79. 교사에게 곧잘 화를 낸다.
   (반대: 교사가 매우 방해가 되었거나, 아이가 매우 피곤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80. 어떤 일이 위험스러워 보이거나 겁이 나면, 교사의 얼굴표정을 살펴본 후 행동을 
결정한다.
   (반대: 교사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81. 교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운다.
   (반대: 주로 진정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운다-피곤하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등)
82.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장난감이나 활동만으로 대부분의 놀이시간을 보낸다.
83. 심심해지면, 교사에게 와서 무엇을 할지 찾아달라고 한다.
   (반대: 할 일이 생각날 때까지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84.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
   (반대: 항상 자신에게, 그리고 바닥에 무엇인가 엎지르고 더럽힌다.)
85. 새로운 놀이나 장난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대: 친숙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다.)
86. 교사가 자기를 따라해 주기를 원하고,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따라해 주면 쳐다보고 
좋아한다.
87. 아이가 한 것을 보고, 교사가 웃거나 인정해 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교사의 웃음, 인정에 의해 행동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88. 무엇엔가 마음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운다.
   (반대: 울 때는 교사가 자기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사에게로 달려온다.)
89. 뭔가를 하고 놀 때, 얼굴표정이 진지하고 분명하다.
90. 교사가 아주 먼 곳까지 움직이면, 교사가 있는 곳으로 따라와 주위에서 놀이를 
계속한다.
   (교사가 아이를 혼자서 멀리 떼어놓지 않으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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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on Toddler’s 
Accumulated Cortisol Level:
Difference based on Childcare Experience
Song, Ji Na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large number of toddlers experience childcare, this study 
focused on the accumulated physiological stress (i.e., cortisol level) 
related to childcare experienc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factors that may have an effect on toddlers’ 
accumulated cortisol level in different contexts: at home and at 
childcare. The study also aimed to analyze whether the attachment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erament and 
accumulated cortisol level. In order to fulfill these pur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is study: 
【Research Question 1】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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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based on gender, age, and the 
context of being cared?
【Res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patterns of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oddlers in 
childcar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experiences?
【Research Question 3】
Are ther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for children grouped as 
the childcare group and at home group?
【Research Question 4】
Does the attachment securit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oddlers at childcare and 
at home?
Eighty-seven toddlers aged between 1 and 2, their mothers, and 
teach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toddlers’ hair samples  were 
collected to measur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The toddlers’ 
mothers answered questions related to their children’s temperament, 
mo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characteristic of childcare use. The teacher were asked questions about 
teacher-child attachment secur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Mann-Whitney test, Chi-square test,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 major found are as the following. First, childcare toddlers 
showed a higher level of accumulated cortisol than in-home toddlers. 
Two-year olds toddlers’ Effortful control was higher than one-year 
old toddlers. Mo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was higher than 
- 114 -
teacher-child attachment security for toddlers in childcare, and the 
teacher-child attachment security was higher for girls than for boys.
Second, a high-accumulated cortisol level was shown particularly for 
those in shorter duration in childcare, those who started childcare at a 
younger age, and those who were in childcare for a longer time.
Third,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oddlers at childcar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urgency, mother-child attachment securities, 
and teacher-child attachment security.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oddlers at hom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negative affect.
Forth, temperament affected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oddlers both in childcare and at home.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the toddlers in childcare was influenced by toddlers’ surgency and 
mo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while that of in-home toddlers was 
influenced by toddler’s negative affect. Attachment securities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accumulated 
cortisol level.
In this researc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based on childcare use, an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ccumulated cortisol level of in-home and childcare 
toddlers, were different in each group. The results support the 
susceptibility to context of HPA axis, which is based on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heory, and raise the need of discussion of the effect of 
early childcare experiences in a child-centered perspective.
keywords : stress, hair cortisol concentration, child care in toddlerhood, 
temperament, attachment security, susceptibility to contex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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